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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7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를 타

고 한시간 가량 산 속을 올랐다. 해발 7000피트

가 넘는 산 정상이란다. 하늘을 날았다. 발 밑으

로는 지중해의 맑고 푸르디 푸른 바다와 구불구

불 이어진 산맥이 보였다. 11년 전 뉴질랜드 퀸

즈타운을 여행할 때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다. 

 경치는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웠고 바람은 

시원했고 45분 하늘을 날면서 나는 명상에 빠져 

편안하고 신나는 시간을 즐겼다. 또 하고 싶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서 엔돌핀과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날은 운이 좋았다. 산 정상에 오른다고 언제

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데, 날씨는 좋았고 

바람도 세지 않았고 나를 하늘로 안내한 파일

럿은 친절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순간이었다. 

  혹 “아니 어떻게?” 겁먹은 동문이 있을까봐 알

려드린다. 패러글라이딩, 아주 간단하다. 파일럿

이 준 낙하산 시트백을 메고 하나, 둘 , 셋 구령

에 맞춰 허리 피고 열심히 달리면 된다. 그러면 

어느새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 

정선주(간호대 68)

<관계기사 14면>

지중해의 하늘을 날다

“밥먹고 소모임하고 그러면 빨리 친해져요”

관악으로 캠퍼스를 이전한 1975년 이후 

학번들 모임이다.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잦

은 점심 모임, 저녁 모임,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인터넷 신문 아크로폴리스타임

즈까지 만들면서 회원수가 300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지금

은 화려했던 과거가 됐다. 

 워싱턴DC에는 1975학번에서 1999학

번까지의 모임인 아크로폴리스와 2000

년 이후 학번 모임인 샤로수가 있다. 7

명의 동문이 참여하는 편집팀이 매달 뉴

  서울대 뿐 아니라 모든 동창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동문 영입이다. 연세가 

들어 운전이 힘들어지면서 모임에 못나

오는 선배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동창회

를 이어갈 젊은 동문들은 참여가 저조하

다보니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동창

회’를 만드느냐가 동창회의 최대 숙제

가 됐다.

  미주 각 지역 서울대 동창회 중에 젊

은 동문들 모임이 따로 결성된 곳이 몇 

곳 있다. 

 남가주에 있는 관악연대는 동숭동에서 

뉴잉글랜드 젊은 동문들 모임 관악회

창립 3년 만에 회원 170여명 급성장

스레터를 자체 제작하고 2010년 남가주 

관악연대 만큼이나 다양한 동아리들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 6월 열린 미주 동

창회 평의원회의에서 젊은 동문 참여 성

공사례로 특별 발표를 했다. 그러나 최

근 확인한 바로는 “그때는 참 즐거웠는

데…” 역시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다.

  시카고에도 80년대 학번 이후 모임인 

관악클럽이 결성돼 함께 볼링도 치고 조

만간 LA피트니스에서 수영교실을 운영

할 계획을 세우는 등 모임 활성화에 시동

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

고 있는 곳이 뉴잉글랜드 지부의 청년 모

임인 관악회(회장 정해원)다. 2021년 창

립해 이제 3년차에 불과하지만 매년 4월

과 9월 정기 야유회를 열고 있고 참여 동

문 수도 60명에서 100명, 가족까지 포함

해 지난해 9월 야유회에는 130명이 모였

다. 보스턴 거주 정회원은 178명, 단체 카

톡방 참여자는 200명이 넘는다. 

<2면으로 계속>

관악회를 이끌고 있는 정해원 동문과 신진우(왼

쪽) 동문.                  [신진우 동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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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즈버거 NYT 회장 모교서 특강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A.G. Sulz-

berger) 뉴욕타임스 회장이 지난 10월 

19일 모교를 찾아 ‘자유 언론에 대한 위

협(The Threat to the Free Press)’이

라는 제목의 초청 강연을 했다.

  1896년 뉴욕타임스를 인수한 아돌프 

옥스의 4대 후손인 그는 뉴욕타임스 기

자 출신으로 현재 발행인을 맡고 있다. 

  설즈버거 회장은 강연에서 언론의 자

유에 대한 위협 요소로 저널리즘 산업

의 침체, 빅테크의 정보 전파 생태계, 사

회 양극화 등을 들었다.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그는 “소셜 미디어

로 인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

람들을 묶어서 분류하고, 듣고 싶은 말

을 듣는 게 쉬워졌다. 언론은 그런 흐

름에 따르기를 거부해야 한다”며 “설령 

진실이 대중적이지 않고, 곤란하게 만

들더라도 언론인은 진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한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활용되면서 음모론과 잘못된 정보가 확

산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언론인은 어

려운 질문을 하고, 크로스체크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인

의 책무도 강조했다. 동석한 캐롤라인 

라이언 편집국장은   2016년 트럼프의 납

세 논란을 파헤친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보도는 충격적인 내용뿐만 아니

라 치열했던 취재 뒷이야기로도 큰 화

제를 모았다. 우편함으로 문건을 제보

받고, 사람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진위

를 확인하는 과정을 기자의 시점에서 

상세히 밝힌 기사는 이례적이었지만 저

널리즘의 정수를 대중에 알렸다는 자평

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생각을 묻자 설

즈버거 회장은 “뉴욕타임스는 ‘가짜 뉴

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정말 음흉한

(insidious) 말”이라고 했다. “역사적으

로 ‘가짜 뉴스’, ‘국민의 적’이라는 표현

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순간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치 독일, 스탈린주

의 소련 등이 나라를 장악하고 독립적

인 언론을 제거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그는 “뉴욕타임스에선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라

는 말을 쓴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환경을 통제하

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 또한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설즈버거 회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

로 이끈 주역이다. 뉴욕타임스의 유료 

디지털 구독자 수는 지난해 2월 기준 

1000만명에 달한다. 그는 “아직도 디지

털 전환은 진행 중이며, 결코 멈추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하는 저널

리즘과 다른 미디어들을 찾아내고 참여

하는 인류 역사의 파괴적인 시기에 살

고 있다. 그동안 잘해온 만큼 만족할 수

도 있었고 더 어려웠지만 우리는 변화

하려는 자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기자들의 목표는 신문 1면

에 실리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엔 뉴욕

타임스의 팟캐스트 ‘The Daily’에 기사

를 올리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구독 비

즈니스의 핵심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졌는가의 여부다. 사람들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종이 신문 발행을 멈

출까”란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낙관적

이었다. “20년 전부터 신문의 종료를 예

측해왔고, 젊은이들이 신문과 멀어지고 

있지만, 신문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정말로 신문에 충성도가 높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

래 신문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NYT는 ‘가짜 뉴스’ 대신 ‘잘못된 정보’란 용어 쓴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NYT의 사명

 요즘 기자들 NYT 팟캐스트에 기사 올리는게 목표”

<1면에서 계속>

  구성원은 대학원생  80여명, 박사후과

정 70여명, 직장인 40여명, 교수 10여명 

등 말그대로 ‘진짜’ 젊은 동문 모임이다.

  관악회를 만들고 키운 초대 회장인 신

진우(농생대 2004) 동문에게 비결을 물

었다. “다들 바쁘니까 정기 모임은 1년에 

두 차례 부담없이 모여서 3시간 정도 가

볍게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제한했고 대

신 단체 카톡방(이하 단톡방)을 통해 뜻

이 맞는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킹

을 하거나 소모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지요.”

  우선 관악회 단톡방에는 초대 절차가 

있다. 집행부가 먼저 카톡 인터뷰를 한

다. 그런 후 단톡방으로 초대한다. 

  관악회 회원 자격은 90년대 학번 이후

의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으로 

한정했다. 80년대 학번은 재정적인 후원

은 가능하지만 회원 자격이 없다. 

  또한 단톡방은 무료가 아닌 한 달에 990

원을 내는 유료 서비스를 택해 새로운 회

원이 들어와도 이전에 오갔던 대화를 알 

수 있게 했다. 신규 회원에 대한 배려이

면서도 공식 카톡방이 가능한 이유다. 이

를 통해서 입학, 졸업, (교수)임용, 수상, 

결혼, 출산, 부고 등을 전한다. 

  또 모임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동문들

끼리 향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에 자기 소개 및 주소록, 연락

처를 수록한 공용 주소록 페이지도 운영 

관리하고 있다. 

 사실 단체 카톡방, 바비큐 야유회는 거

의 모든 지부 동창회들이 해오던 것이어

서 아무리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한다 하

더라도 동창회 활성화의 비결로 꼽기에

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이에 대해 신 동문은 자신들이 하는 소

규모 그룹 모임을 예로 들었다. 그의 설

명을 요약했다.

  10명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 여기까지

는 같다. 하지만 2가지가 다르다. 

  우선 조장이 있다. 10명도 소모임이므

로 리더가 필요하다. 10명을 몰아넣고(서

로 누군지도 모르는) 동문들이 각각 인

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게 마련이

다. 조장이 꼭 선배일 필요도 없다. 

  두번째 다른 점은 1차 테이블이 40분만

에 끝나면 2차 테이블이 열린다. 테이블

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면 바로 옆 자리 

사람과 명함 한 두개 교환하는게 최선이

다.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사

를 나눠야 하는데 자존심 강한 ‘서울대 

출신’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테이블을 열고 다른 조장과 

다른 조원들이 셔플링(섞기)을 통해 헤

쳐 모여서 다른 얘기를 나누게 한다. 이

런 테이블 소그룹의 장점은 ‘군중 속의 

고독’을 피할 수 있게 하다. 

  이렇게 ‘섞는 테이블 모임’은 조장의 지

휘 아래 최소한 20명을 동문회 적극 참여

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관악회는 불과 2년 

만에 여러 소그룹도 만들었다. 육아 모

임, 운동 모임, 90년생, 85년생 동갑 모임

이 생겼고 뜻이 맞는 동문들끼리 연말 모

임도 갖고 있다.

  관악회 운영 소요 예산은 연 5000달러 

수준이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공식 지

원금이 3000달러 정도이고 나머지는 개

인 후원금이 차지한다. 회원들이 경제적 

자립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회비는 따

로 받지 않고 있다.

  최근 회장을 맡은 정해원 동문(자연대 

2002)은 “관악회는 동창회 산하의 동아

리 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뉴잉

글랜드 지부 총회와 야유회에도 참여하

고 장학사업 홍보와 기금 모금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운영하는 포럼과 

강사진에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늘었고 

지부 25주년 기념 문집 발간 사업에 10

명 이상의 젊은 동문이 원고로 참여했다.

 정 동문은 “MIT를 비롯해 보스턴에만 

수백명의 서울대 동문이 있는데 관악회

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

다.

  뉴잉글랜드 지부는 매사추세츠, 뉴햄프

셔, 메인,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주를 통

할하는 지부로 이 지역은 미국의 명문 사

립대학이 몰려 있는 곳이다. 

  덕분에 서울대 동문들의 상당수가 석박

사 과정이나 박사후 연구원들이 많다. 유

학을 끝내고 정착한 동문들과 비교해 적

지 않은 비중이다.  

 ₩          장병희 편집위원

관악회는 10명을 한 조로 조장을 정해 1차 테이블 모임을 가진 후 조원과 조장을 셔플해 2차 테이블 모임

을 갖는다. 최근 열린 야유회에 참석한 F조 모임 관악회원들.                   [신진우 동문 제공]



종합 3

지난 여름 디즈니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에 이어 남가주 동창회 신년음악

회를 지휘하는 한국의 금난새 지휘자.

  이번 신년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는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젠킨스의 

‘팔라디오’, 레스피기의 ‘옛 무곡과 아

리아’ 모음곡 중 3번 ‘파사칼리아’를 연

주한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니스 김이 비발

디의 ‘사계’ 중 겨울을 협연하며 이윤석

씨가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무디의 ‘톨

레도’, 더글라스 메이섹이 색소폰을 연

주하는 이투랄데의 ‘작은 춤곡’, 지익환

씨가 기타를 연주하는 다인스의 ‘탱고 

엔 사카이’ 등도 연주한다.  

  이 행사의 미주 쪽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의 김경무 회장은 

“지난 여름 디즈니홀에서 성남시 교향

악단과 금난새지휘자의 공연에 호평이 

이어졌고 세계적 재난에 대한 평화운동

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타이틀과 레

퍼토리로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전쟁과 지진 등 재난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중 한 명인 마

에스트로 금난새가 연출 지휘하는 ‘코리

아-LA 챔버 오케스트라’의 남가주 신년

음악회가 내년 1월7 일 오후 4시 UC 얼

바인 캠퍼스 내 바클레이 극장(Barclay 

Theater)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여름 금난새 지

휘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회의 앵콜 공연으로 전쟁과 지진 

등 세계적 재난에 대한 ‘평화와 화합

의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며 난

민들을 위한 구호성금 모금도 겸하게 

된다.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활동 다변화

와 한미 친선교류도 모색하는 이번 공

연은 지난번 공연을 주관했던 한국의 

서울대 총동창회와 서울대 남가주 동

창회가 지원하며 김종섭 모교 총동창

회 회장(삼익악기 대표)이 행사를 후

원한다.

남가주 동창회, 금난새 지휘로 신년 음악회 연다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도 

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교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은 “한미 

문화교류와 미주 동포 위로의 뜻도 포

함한 이같은 공연이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의미도 있

다”며 “미주 한인사회의 많은 동포들

과 유수한 기업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

1월7일 UC 어바인 바클레이 극장

평화와 화합을 위한 난민 성금도 모금 

모교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등 후원

대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후원기

업이나 단체의  예약 위주로 티겟 배포

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화와 화합의 신년콘서

트’는 1월 9일 오후 5시 라스베가스 컨

트리클럽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snuaaconert2024@gmail.com

김인종(17대 미주동창회 고문·농대 74)

지난 10월20일 이병준(왼쪽) 동문이 공군본부

에서 당시 공군참모총장인 정상화 대장으로부

터 감사패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지난10월 10일 모교에서 채정자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하면서 세상에 남겨둔 자녀를 생각했

을 초급 장교들을 추모하기 위해 잊지 

않고 도왔다”고 밝혔다.

배마대에서 간호학 석사 학위를 받고 

앨라배마 터스컬루사의 재향군인회 의

료센터에서 20년간 감염관리실무자이

자 HIV/AIDS 치료 코디네이터로 활동

했다.

 채정자씨는 “서울대 동문이자 교수

였던 남편이 가졌던 모교에 대한 애정

을 기리며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이

민자로 근검절약해 모은 기부금에 대

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

고 생각하니 기쁘고 설레기도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연히 알게 돼 당연한 도리라고 생

각해 도왔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

았습니다.”

  미주 동창회 3대 회장을 역임한 이병

준 동문(상대55.세아USA 회장)이 지

난 10월20일 공군본부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 동문이 이날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된 까닭은 5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이 동문은 상

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군복무로 학

사출신 갑종장교로 공군에서 복무했

다. 

  그는 5년전 동기생들과 임관 60주

년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가 전투조종

사 훈련 중 산화한 초급 장교들의 유

자녀를 돕는 장학단체인 ‘하늘사랑 장

학재단’에 대해서 듣고 매년 돕기 시작

했던 것이다. 

  공군 측에서는 전역 후 외국에 거주

하면서도 공군을 잊지 않음은 물론, 코

로나 기간에도 잊지 않고 계속 후원했

던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알

려졌다.

  이병준 동문은 “공군 출신이라서 영공

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다”면서 “산화

 앨라배마대 수학과 교수를 지내고 지

난 2021년 별세한 최병선(수학과 46) 

동문의 부인 채정자씨가 모교에 남편

과 자신의 이름을 딴 ‘수리과학부 최

병성 채정자 장학기금’ 40만 달러를 

쾌척했다. 

 고 최병성 동문은 1957년 서울대 수학

과 조교수를 지내고 1961년 유학 와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앨라배마

대 수학과 교수로 30여년 봉직했다.  

 최 동문의 아내 채정자씨는 세계기독

간호재단 앨라배마지부 회장으로 앨라

이병준 동문, 공군 감사패 받아

고 최병성 동문 부인 채정자씨

유자녀 돕는 장학재단에 매년 기부

모교에 40만 달러 장학금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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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81·4000달러) 이사균(75·3900달러) 

김기택(81·500만원) 유형규(66·8000

달러) 박종수(58·4000달러) 강동원 

(75·4000달러) 권동일(80·500만원) 

신동국(76·500만원) 김현영(58·100

만원) 김용진(91·104만원) 이용훈

(84·104만원) 김문소(61·100만원) 문

두환(90·100만원) 등과 미대의 한귀희

(68·650만원) 동문 등이 십시일반 참여

해 10월 현재  한화로 5596만원(약 4만

3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모교의 수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코필드 홀 좌석 기부 캠페인에 미주 수

의대 동문들의 참여가 뜨겁다.  

  수의대 탄생과 발전에 결정적인 헌신

을 했전 스코필드 박사의 이름을 딴 스코

필드 홀은 수의대의 핵심공간으로, 2022

년 4월에 재단장을 마치고 미래 수의학

도를 위한 연구 학술활동의 주요 시설로 

자리잡았다. 

  수의대측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학술 연구활동 지원, 도서 및 연구기자재

의 확충과 후생복지시설을 위해 스코필

드홀 좌석기부 모금제를 실시하면서 그

동안 국내외 동문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

해 왔다. 

  좌석 기부 모금은 동문 기부자가 스코

필드 홀의 좌석 번호를 지정해 기부하면 

좌석에 기부자 이름을 새겨주게 된다. 

  올해 성제경 수의대  학장의 미국 방

문으로 점화된 미주 동문들의 좌석 기부 

참여는 현재 최재을(80· 500만원) 최용

수의대 ‘좌석 기부’ 캠페인 미주 동문 참여 열기
스코필드 박사 이름 딴 홀 좌석에 기부자 이름 새겨

  성제경 수의대 학장은 “우리 수의과 

대학은 교육 및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

하면서 AVMA 인증을 포함해 교육, 연

구, 임상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루

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도약을 위

한 공간개선 및 확보, 실습시설 증설, 인

턴십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의대 학생들의 학업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장학사업, 글로벌 인프라 구

6000만원 가까이 건네

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수의대 학생

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미주동문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가주에서 이번 캠페인에 앞장섰던 

최용준 재미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후배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이번 행사가 더욱더 큰 결

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서울대학교 수

의과대학 파이팅!”을 외쳤다.

     김인종(농대 74)

모교 수의과 대학 스코필드 홀  좌석 등받이에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스코필드 홀은 지난해 4월 재단장을 마치고 수의대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1만 달러를 기부했고 2017년부터 10년 

약정으로 강원대 수의대에서 장학생 1

명을 뽑아 매해 1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학재단인 ‘미션 글로벌

리제이션(Mission Globalization)’을 만

들어 그동안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433명에게 26만5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4회 집으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고 학생들에게 각자의 꿈과 비전에 

대해 3분간 스피치를 하게 한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하지만 2~3년 지

나면 써온 종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학생들

이 대학에 가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취

업 면접을 잘해 여러 좋은 직장에 합격

했다. 스피치를 꾸준히 한 덕에 면접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강원대 수의대에 2024년

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2억원을 기부

하기로 새로 약정을 했다. 15년을 하는 

이유는 그 정도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

고, 지금 내 나이가 60대 후반이라 80대 

  8월 중순 최용준 재미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으로부터 자랑스런 수의대인

상 수상 후보자로 올린다는 연락을 받

았다. 관행상 될 것이라 생각하고 부지

런히 준비를 하였다.  6년만의  한국 방

문이었다.

  9월 24일 수의대 학장실에 가니 많은 

선배들과 수상자들이 와 있었다. 전체 3

명에게 수여했는데 한국에서는 양돈사

업을 하는 선후배가 받았고 미주에서는 

나 혼자였다. 

  수상자로서 5분간 스피치를 하면서 학

생 복지를 위한 좌석 기부 모금 캠페인

에 대해 소개했다. 미주 수의대 동문들

이 이 캠페인에 5만 달러 가까운 돈을 

기부했다. 미주 수의대 동문 숫자는 전

체 수의대 동문의 3% 정도 되지만 모교

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다. 나는 우리 

부부, 사위 가족, 아들 가족, 손주 2명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2005년 초빙교수로 모교에 갔을 때 1

만 달러, 2017년 1만 달러 그리고 올해 

500만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고향이 강

원도 원주라서 2005년 강원대 수의대에 

 “남 돕고 나누는 삶 살았더니…”

초반까지는 영육간에 활동이 원활할 것

이라 생각해서였다. 일차로 3천만원을 

송금했다. 강원대는 여러면에서 낙후하

여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서울에서 돌아와 서울대 수의대 학장

을 네 번이나 역임한 고 이영소 학장님

의 손자로 노워크에서 동물병원을 크게 

운영하는 경상대 수의대를 나온 이시

경 수의사와 그 병원의 부원장으로 강

원대 수의대를 나온 최협 수의사를 만

났다. 내가 강원대 수의대를 후원한다

는 소식에 그분들도 장학재단을 설립해 

경상대와 강원대 수의대에서 각각 매년 

두 명을 선발해 미국 연수를 지원하기

로 했다.

신동국 동문, 자랑스런 수의대인상 수상

모교 뿐 아니라 고향 강원대도 통 큰 기부

  내가 인생 모토로 삼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일은 때가 있으니 기

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라, 둘째는 내

가 성공하는 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셋

째는 나누는 삶을 살기를, 넷째는 Be 

humble, mercy and love, 다섯째가 

God bless You다. 

  내가 한 기부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

은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남을 

돕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마치 신이 축

복을 한듯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나

의 세상은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 글을 읽는 동문들도 그런 기적

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

에서다.                  신동국(수의대 76)

신동국(가운데 꽃든 사람) 동문이 지난 9월 모교에서 자랑스런 수의대인상을 받고 가족, 친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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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미은행 이사장 박창규 동문(약대 59)

75년 첫 한인약국 시작해

82년 한미은행 창립 참여

가주 첫 국악대회 여는 등

우리 소리 알리는데 ‘앞장’

판소리 최우수상 받고 국악계 든든한 후원자로

 박창규 동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

개 약국이나 은행을 떠올리기 쉽지만 

은퇴 후 원래하고 싶던 예술을 마음껏

하는 예술인 박창규로 기억해야 싶다. 

또한 미주 한국 국악의 영원한 후원자

로 기록돼야 한다.

 은퇴는 사업을 했던 사람 치고는 조금 

이른 58세였다. 확고하게 하고 싶은 것

이 있었기에 돈 버는 일은 멀리하며 돈 

쓰는 일을 찾았고 돈 보다 더 나은 것을 

얻고 있다. 

 박 동문은 “어려서 이은관의 배뱅이굿, 

강옥주의 회심곡을 좋아했다”며 “평생 

판소리를 꿈꿨는데 음악으로 새로운 인

생을 살고 있다”고 음악에 빠진 최근 일

상에 대해서 얘기했다.

 판소리는 물론, 색소폰과 아코디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 취미 생활

에 그치지 않고 봉사 활동으로 이어졌

다. 이제는 교회, 양로원까지 공연에 나

서고 있다. 

 국악을 좋아해서 취미로 배우는 사람

들은 많지만 박 동문 같이 판소리 세계

경연대회 시니어부 최우수상을 받은 것

은 쉽지 않다. 또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하다는 색소폰과 클라리넷 연주 실

력도 수준급이다. 이제는 악기 중량 때

문에 힘겹지만 아코디언에도 진심이다.

  최근에는 앙상블과 함께 무대에서 연

주회도 가졌다. 벌써 음악과 예술을 사

랑하며 지내온 지도 내년이면 25년이 

된다. 몇 년만 더 있으면 약국과 은행 경

력과 엇비슷해진다.

  예술인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은퇴

와 함께 예술계로 나오면서 시작한 판

소리 덕분에 2010년부터 ‘미주예술원 

다루’ 이사장을 맡아 튼튼한 후원자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공연 단체이

면서 예술 기획단체인 다루(대표 서연

운)는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최초의 

국악경연대회인 ‘미주 한국 국악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는 이 대회의 대회장 자격으로 꾸준

히 후원해왔다. 특히 지난 10월28일에

는 10회 대회를 브랜드화해 개최했다. 

  바로 ‘어흥문화예술축제’로 명명하고 

단순한 경연 대회만이 아닌 국악 예술

인의 축제로 거듭나게 했다. 

  올해 3일간의 축제 첫 날엔 35개의 공

연과 한복 패션쇼가, 둘째 날에는 무려 

6시간 30분 동안 국악 경연이 진행됐고 

사흘째는 경연 대회 입상자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23개 공연과 춘향 선발대회까

지 선보였다. 결국 총 58개의 공연을 선

보이며 한국 공연팀 23명과 뉴욕 등 미 

전역에서 500여 명의 공연자가 무대에 

섰다. 미주에 있는 한국 국악인은 모두 

모였다고 볼 수 있었다.

  국악인 서연운 다루 대표는 “박 이사장

님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한 두 번 하고 

말 것같던 대회를 올해까지 이어왔고 축

제로까지 키울 수 있었다”면서 “박 이사

장은 단순 후원자가 아니고 예술을 사랑

하는 진정한 예술인이기도 하다”고 말했

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박 동문의 ‘인

생 1막’은 어땠을까.

  서울 출생인 그는 서울고를 거쳐 1959

년 모교 약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서울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71년 부인 

킴벌리 여사와 함께 LA로 이민 와 이듬

해 USC 약대에 편입했다. 1974년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다음해 LA한인타

운에서 첫 한인운영 약국인 ‘올림피아 

약국’을 올림픽 길에 열었다. 

  지금은 50군데도 넘는 한인 약국이 있

지만 첫 한인 약국은 단순한 약국의 의

미를 넘어선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문밖

까지 줄을 설 만큼 한인들이 몰려왔다. 

  약국 사업은 번창해 1979년 한인타운 

3가와 세라노 인근에 2호점을, 2년 뒤엔 

올림픽과 웨스턴 인근에 3호점을 오픈

해 약국 3곳을 운영했다.

  “한인 약사가 있다고 소문이 나니 멀

리서 찾아왔죠. 그러면 약만 사나요. 가

족 이야기며 사는 얘기를 나누기도 하

고 영어 서류를 번역해 주고 심지어는 

이민 상담도 했죠. 약국이 사랑방이 됐

습니다.”

 그는 약국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

업가로도 한인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회

를 잡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82년 

미국 내 순수 한인 자본으로 설립된 첫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 창립에 참여했

다. 

  “어느 날 평소 신뢰가 두터웠던 정원

훈 씨가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집에 찾

아왔어요. 당시엔 한인 자본으로 세운 

한인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창립 이사

들에겐 모두 큰 모험이었던 셈이죠.”

 신뢰할 수 있는 은행가를 믿었고 그래

서 한미은행 창립 이사가 됐다. 총 500

만달러를 조지 최, 안이준, 안성주씨와 

모았는데 그중 6%쯤을 투자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은행에  투자한 것이 쉬워 

보이지만 정 초대 행장을 100% 신뢰했

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에 더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나 더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한인들에게 문턱이 낮고 친근한 

한인 은행을 원했다. 한인 타운에서 돈

을 벌었기에 한인들의 비즈니스를  도

울 수 있는 은행을 시작한 것이다. 결과

는 “한때 한미은행 너댓번째 개인 주주

까지 됐다”고 전한다.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은

행은 또 다른 인연이 있다. 미국에 온 첫 

해, USC약대 진학하고 보니 첫 1년 학

비 7000달러를 구할 길이 없었다. 크레

딧도 없고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코

리아에서 온 낯선 학생이 약대 학비를 

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가 지금

도 고맙고 감사하는 일이 그때 일어났

다.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그의 얘기

를 듣고 학비를 융자해줬다. 코리아에

서 온 낯선 학생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불과 10여 년 후 한인 은행 창립 

이사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미은행은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해 

미주 대표 한인은행으로 자리 잡게 된

다. 이후 그는 한미은행 성장이 정점에 

이르렀던 2002년 이사장을 맡아 한미은

행 창립 20주년 행사를 지휘하기도 했

다.

  “설립 후 나스닥 상장을 비롯 2000년

대 중반까지 성장했습니다. 스톡옵션으

로 받은 주식이 10~15배까지 오를 정

도였죠.”

  그는 2008년 이사직을 사퇴했고 2년 

뒤엔 약국도 모두 처분하고 은퇴했다.

 그럼 박 동문은 요즘 음악만 하고 있

을까. 

  그의 관심은 음악에서 그치지 않았

다. 그는 남가주 한인사회의 난 애호가

들 사이에선 유명한 전문가다. 오래 전 

지인에게 난을 선물 받은 뒤 난의 매력

에 빠져 20여전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 주 두 주 모으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600여 주에 이르러 정원에 300스퀘어피

트 규모의 온실을 만들었다. 

‘난 박사’가 된 그는 2001년 재미한인

난협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데 박 동문은 자신이 좋아하

는 것만 했던 것일까. 그의 다양한 음악 

활동은 단지 취미로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한인 사회 봉사활동에도 진심이라

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행복해 하니까 뭔지 모

를 뿌듯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 연주 봉사는 꾸준히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그의 활동은 바로 2010년 고원 시

인의 뜻을 기리고자 ‘고원기념 사업

회’를 설립해 고원 문학상을 제정하고 

시비 건립과 문학의 밤 개최 등 미주 문

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고

원 시인의 고향인 충북 영동에 그의 시

비를 건립하고 뒤에서 후원만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에 조금도 망설

임이 없었다.             장병희 편집위원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은퇴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은퇴 후의 인생을 우리는 조금 

힘이 빠졌다는 의미, 혹은 덤이나 보너스라는 의미로 흔히 ‘제2막’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박창규(약대 59) 동문의 제 2막은 청년처럼 열정적이어서 남다르다.

박창규 동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주예술원 다루가 주최해 지난 10월말 풀러턴에서 열린 어흥문화예술축제에서 인기를 모은 춘향선발대회.

박창규 동문과 부인 킴벌리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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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이종석 동문(의대 54)

남가주 홍수웅 동문(의대 59)

조지아 석호태 동문(공대 85)

 뉴욕 최한용 동문(농대 58)

6 종신이사

종신이사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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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이사

번이다. 65년에 함께 졸업했다.

  홍 동문은 졸업 후인 1968년 미국으로 

와서 유펜 의대에서 ENT/Head&Neck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됐다. 73년

7월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하스피틀과 디바인 프로비던스 하스피

틀에서 34년을 근무했다. 

  이후 2007년 은퇴한 후 네바다 라스

베이거스에서 10년간 거주하다가 지난 

있다. 동창회를 도울 수 있어서 무척 기

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동문은 지난 2022년 2월 부인 정정

남 여사와 결혼 60주년을 맞아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며 매년 도울 예정이라

며 크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 동문 부부는 맞선 본지 두 달만에 

혼례를 치렀다. 서로 첫 눈에 반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

는 이 동문 부부가 미국에 온 건 1964년

이다. 필라델피아에서 트레이닝을 마치

고 정신과 의사가 됐다. 미국 정신과학

다. 현 거주지는 버포드(Buford GA)다.

 석 동문은 1985년 모교 공대 건축학과

를 입학해, 1991년 공학석사, 1995년 공

학박사를 받고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석 동문은 지난 2010년 2월 미국으로 

이민 와 LA에서 아치프로건설(Archi-

pro Construction)을 설립해 현재까지 

13년간 상업용 건축, 정부 공사 등을 수

행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운영해 왔

고 한단계 발전을 위해 조지아로 회사

를 이전해 공장 건립 등 산업용 건물 건

다.

 미국에 와서는 부동산 관련 일을 계속

했고 현재는 부동산관리회사를 운영하

고 있다.

  최 동문은 3형제가 모두 서울대 동문

이다. 첫째 형인 최수용 동문은 상대 경

제학과 55학번이고 지난 6월 작고한 둘

째 형 최철용 동문은 농경제학과 57학

번, 최 동문이 같은 과 58학번이다. 

  그는 부인 문선씨와 자식 농사도 성

애틀랜타 이종석 동문 부부. 지난 2022년 회혼식
에서의 모습.              [이종석 동문 제공]

  동문 부부인 홍수웅-박초미 동문이 

종신이사 골드가 됐다. 현재 남가주 풀

러턴에 거주하는 홍 동문 부부는 홍 동

문이 의대 59학번, 박 동문이 약대 61학

 서울대 동문회 원로 중 한 명인 이종석 

동문(의대54)이 최근 종신이사 골드가 

됐다. 그는 최근 결성된 의대 동창회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통화에서 “이

제껏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 무척 자

랑스럽고 긍지를 갖고 있었다”면서 “항

상 기쁘고 건강하게 은퇴생활을 즐기고 

 최근 남가주 지부에서 조지아 지부로 

소속을 바꾼 석호태(건축학과 85) 동문

이 미주 동창회 종신이사가 됐다. 석 동

문은 캠퍼스 커플로 부인 황의경(의류

학과 89, 건축학과 91) 동문과 2남(원준, 

경진)을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1월18일 LA에서 애틀랜타로 이주했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최한용

(농대 58) 동문이 종신이사가 됐다. 최 

동문은 모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바

로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신

탁은행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차장까지 

일했다. 지난 1978년 미국으로 이민 왔

“동창회 도울 수 있어 기뻐”

“후배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동문들과의 만남 큰 기대”

“동창회가 구심점 돼 단결해야”

홍수웅 동문 부부.                [홍수웅 동문 제공]

캠퍼스 커플이었던 석호태, 황의경 동문 부부.

2017년 캘리포니아 풀러턴에 정착했다. 

자녀들은 모두 동부에 있다.

  홍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퇴 후 한인들도 많고 날씨도 좋은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다”면서 “캘리포

니아는 후배들이 무척 많은 곳인데 모

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아끼

지 않았다. 

장병희 편집위원

회 종신회원이기도 한 이 동문은 1998

년 조지아로 이주해 15년을 더 일했다. 

78세 되던 해 비로소 은퇴하고는 노년

을 즐기고 있다.

  열차 기관사였던 아버지, 전쟁과 가난

을 겪는 등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의대

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결혼 후 부인의 권유로 신앙

을 받아들였다.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

리지에서 10년이나 성경을 공부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 동문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신앙인으로 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축에 도전하기로 했다.

 석 동문은 “미국에 이민와서 열심히 활

동하는 동문들을 보면서 선후배님들에 

대한 존경,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이 더욱 솟아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했

다”면서 “새로운 곳인 조지아에서 새로

운 인연과 새로운 선후배들을 만날 것

에 대해서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악캠퍼스에서 학

교를 다닌 다소 젊은(?) 동문들도 동창

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했다. 남매를 뒀고 둘 다 다트머스를 

나왔는데 아들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MD)로 일하고 있고 딸도 고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최 동문은 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

서 “동문들이 이역만리 미국에 와서

도 크게 성공하는 선후배가 많아서 항

상 가슴 뿌듯하다”면서 “동창회가 구

심점이 돼 단결해 더욱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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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하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되
기 직전인 2019년 9월에 마지막 업데
이트가 이뤄졌던 아크로폴리스타임즈
는 수필, 여행기, 개인 스토리 등 길이
가 긴 편인 문학적인 글이 게시되고 있
는데 비해 문리대닷컴은 미국식 BBS포
럼 스타일의 사이트로 일반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다양한 콘텐트가 제
공되고 있다.
  문병길 동문은 “이전 매우 활성화 돼 
있었을 때 생각하면 매우 아쉽다”면
서 “이제는 동숭동 캠퍼스를 기억하는 
세대가 모두 70대나 80대가 되는 바람

  남가주 문리대 동문들의 인터넷 사이
트로 지난 20년 간 운영됐던 문리대닷
컴(mulidae.com)이 다시 문을 열었다. 
  문리대닷컴은 팬데믹 이전까지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며 활발하게 운영됐는
데 팬데믹로 인해 서버 관리업체가 문
을 닫는 바람에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
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해온 문병길(수학
61.얼굴) 동문이 최근 이전 자료를 찾
아 새로운 서버에 올리면서 운영이 재
개된 것이다. 
  현재 서울대 동문과 관련돼 미주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는 미주 동창회 사이
트(snuaa.org/main) 그리고 역시 최근 
운영 재개가 논의 중인 아크로폴리스타
임즈가 있다. 
  미주 동창회 사이트는 미 전역 동문
을 대상으로 동문회보PDF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주 동창회 및 지역 동창회 

“문리대 온라인 사랑방에 놀러 오세요”

문병길

(문리대 수학과 61)

최근에 운영이 재개된 문리대닷컴의 홈페이지.

남가주 문리대닷컴 운영 재개

다른 단대 동문들도 참여 환영

에 예전같이 액티브하지는 못할 것으
로 본다. 하지만 온라인 사랑방으로서
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
겠다”고 밝혔다. 
  문 동문은 이전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일일이 보내는 등 사이트 운영 재개를 
알리고 있으며 또한 이전에 사이트를 
몰랐던 동문들의 새로운 가입도 기대하
고 있다. 특히 문리대 출신이 아니라도 
문호가 개방돼 있어 다른 단대 출신 동
문들의 참여도 바라고 있다.
  한편 옛 기록들은 홈페이 상단의 ‘Fo-
rum Archive’ 링크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유지했던 옛 문
리대 사이트 기록들이 서버 업체의 폐
업과 해커들의 교란으로 소멸위기에 있
던 것을 PDF 파일로 복원했다. 
  문 동문은 “동문들의 귀중한 자료이
기에 동숭동 마로니에의 추억을 가슴
에 품고 있는 문리대 선후배 동문들이 
열람해 볼 기회로 삼으면 보람이 있겠
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로운 문리대닷컴에는 동문들이 
글을 싣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데 홈 페
이지 상단에 ‘Forums’을 클릭하면 ‘동
문잡지’, ‘자유게시판’ 등을 선택해 토
픽을 올리거나 ‘문리대 소식’에 동문간
의 연락사항이나 공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우측에는 최근 토픽을 
곧바로 열람할 수 있으며 혹은 ‘mem-
ber’를 클릭하여 동문의 개별 사진과 개
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2019년 4월부터 서버 운
영비가 절감됐고 웹사이트 엔지니어로
서의 역할을 문병길 동문의 자제인 문
보현씨가 자원봉사로 맡아 별도의 후원
금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 동문은 “사이트는 동숭동 문리대
의 추억을 나누기 원하는 문리대 동문
이 있는 한 유지할 계획이며 동문들께
서 자주 방문했던 학림 다방같은 사랑
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간 사이트 서버 비용을 후원
해 준 여러 동문들께 감사한다”고 덧
붙였다. 
        장병희 편집위원

다. 책 편집을 맡
은 편집자가 작업
을 하다가 감동했
고 이런 훌륭한 내
용은 일반 독자들
에게 꼭 전달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
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책이 
생각보다 두꺼워
요. 진실과 진심

을 담다 보니 길어져서 출판사에서 나
중에 80페이지를 줄였을 정도”라며 “어
린 시절 연애 얘기를 포함 세세하게 진
짜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던 것이 이런 
반응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학 초기 가난을 버텼던 시절부
터 34년간 회사를 경영하던 시기에 걸
쳐  기록된 에피소드들도 수록됐다. 그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인을 회사에 
고용해 그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챙겨준 
일화도 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물론 책을 쓰는 것이 전문이 아니므로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협업했다. 

터뷰에서 “미국에선 특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적당히 하려 하기보단, 진실
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 고교 동
기들도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하
다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힘에 
부치고 그런데 마침 계기가 있었습니다. 
등떠밀려 시작한 일이지만 무사히 책으
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한 저술작업은 8
월 말에야 끝났고 지난 10월4일부터 사
흘간 열린 ‘서울고 졸업 65주년’ 모임에
서 150여명의 동기들에게 나눠줄 수 있
었다. 평소에 틈틈이 얘기하던 것을 책으
로 정리해서 소개하니 고교 동기들의 반
응은 뜨거웠다. 심지어 밤을 새워서 읽었
다는 친구도 나왔다. 총 475페이지에 달
하는 책을 단번에 읽은 것이다.
  이런 호응은 사실 예상됐다. 당초 ‘자비 
출판’으로 출간을 맡은 출판사에서 대표
가 직접 전화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원래 친구들과 친지, 후배들에게 전달
할 요량으로 시작한 출간에 뜻밖에도 출
판사가 일반 출판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남가주에 거주하는 이명선 동문(상대 
58)이 지난 10월 자신의 자서전 ‘성실: 
아메리칸 드림의 여정’(Sincerity, 선우
미디어)을 출간했다. 한국의 유명 온라
인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출간 계기는 단순하다.
  그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
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후배들에게 남기
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동문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성공 비결로 ‘성실’과 ‘진
실’을 전달한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

“미국서 성공한 교훈, 후배들에 알리고 싶어”

작가는 그의 정리 안된 글을 줄기부터 
정리해 줬고 문법, 맞춤법까지 도와줬다.
  이 동문은 현재 ‘휴스턴 피어리스 76’ 이
사장을 맡고 있다. 모교 상과대학 상학과 
58학번으로 모교  졸업 후 1966년 미국 
유학 길에 올라 USC에서 경영학 석사 학
위를 받았다. 또한 MBA 취득 후 공대에
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받았다. 
  그는 특수 마이크로 필름과 고속현상
기계 제조에 특화돼 있는 기계 제작 회
사 ‘휴스턴 피어리스’를 인수해 ‘휴스턴 
피어리스 76′을 설립했다. 원래 이 회사
는 1930년대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설
립했으나 1970년대 부실화돼 매물로 나
온 것을 이 동문이 근무하다가 소액 투자
로 인수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의 자서전 ‘성실’은 한국 서점가에 깔
려 있고 당초 이 동문이 원했던 수량이 
화물선을 통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 앞서 
일부 수량은 화물기를 통해 도착해 지난 
10월19일 열린 상대 58학번 모임에서 전
달했다.
  오는 12월12일 서울고 모임에서 100권
을 배포하고 12월16일 열리는 상과대학 
연말 모임, 공군장교 연말 모임에서도 친
지와 친구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자비로 출판하려 했는데 

출판사 나서서 일반 출판

이명선
(상대 58)

남가주 이명선 동문 자서전 ‘성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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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마이티 게임 동호회

79학번 동기들 14년째 거의 매주 만나

대학시절 처럼 웃고 떠들며 게임 즐겨  

맛있는 음식에 술 곁들인 ‘행복한 하루’

실력과  규칙 ‘최고의 리그’라고 자부

우리 보다 재미있는 동호회 있으면

  마이티를 모른다면 등소평, 빌 게이

츠, 마르티나 나블라틸로바가 열광하

는 게임이라고 알려진 브리지(Bridge)

라는 게임은 아시는지? 아니면 하트

(Heart)라는 게임은 아시는지? 이도 

저도 모르면 마작은 아시는지? 마이티

는 브리지나 하트나 마작과 유사한 게

임이기에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언

급해 본다.   

  마이티는 bidding 게임이다. 조커 포

함 53장의 카드로 치며,  각 무늬 중 

A-K-Q-J-10은 “그림”이라고 부르는

데 이 5장만이 중요한 카드이다. 이러

한 총 20장의 그림 중에서  누가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가 게임의 핵심.  5명이 

치는데 5명 중 가장 많은 수의 그림을 

획득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 ‘주공’이

라고 불리는 주 공격수가 된다. 

  그리고 주공을 도와 주는 프렌드가 

주공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그래서 공

격조는 공언한 수의 그림을 획득해야 

하고 3명의 수비조는 목표 그림 수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거의 같

은 글을 2013년 1월 14일 남가주 동문

들의 온라인 글 사랑방 아크로폴리스

타임즈에 실은 적이 있다. 아래 링크 

열면 자세한 마이티 룰까지도 해설되

어 있다. 

https://www.acropolistimes.com/

articles/1784]

2010년 가을 첫 모임

‘마동’의 시작은 2010년, 그때 동문들

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아크로폴리

스타임즈에 필자가 대학시절을 회고하

는 글을 기고한 데서 부터다. 

  몇 안되던  79동기들이 2010년 봄 막 

발굴이 되면서 동기들끼리 모였고, 그

걸 계기로 그 회고 글에 마이티 게임 

얘기를 했었다. 마이티 얘기가 나오니,  

한번 치자고 댓글들이 왔다 갔다 했고,  

장소때문에 지체되다가 한 친구가 집

을 흔쾌히 제공, 마침내  2010년 가을

에 마동이 태동되었던 것. 

  그때부터 코비드 기간 빼고 햇수로 14

년을 이어 오고 있으니 참 대단하다.  그

때 우리 마이티 모임을 알았던 한 지인

의 말이 생각난다. “길어야 한 3년하고 

말걸.” 그 지인이 보기 좋게 틀렸다. 우

린 코비드 빼면 거의 쉰 적이 없다. 50에 

시작한 이 모임을, 60을 넘긴 반백 머리

의 중 늙은이가 된 지금까지 거의 매주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다. 

  우리 서울대 동문회나 관악 연대에

서 자주 만나는 끈끈한 소모임이나 동

기회가 있겠지만 그 어떤 모임도 우리 

마이티 동호회(줄여서 ‘마동’인데 마

이티 치는 동무, 친구, 아동(?)의 준말

도 되겠다)의 끈끈함과 규칙적인 만남

은 못 따라 올 것이다. 

그렇다면 장수의 비결은?

  첫째, 무엇보다도 게임이 재미가 있

다. 그 수많은 경우의 수, 변수, 의외

성, 미세한 차이로 지고 이기게 되는 

아슬아슬함이 묘미다.  마이티는 기본

적으로 기억력과 전략을 요구하는 게

임이다.  

  물론 게임이니 운에 많이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들어오는 카드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들의 자리 위치,  

카드를 내는 순서,  카드의 분포 등 변

수가 많아 무조건 운에만 의존하지 않

는다는 점, 무한정 베팅이란 개념 자체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큰 돈이 걸

려 있지 않다는 점(그동안 오고 간 돈

을 플레이 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몇 쎈트 정도될까?), 플레이어들의 다

양한 interaction이 있다는 점, 2:3의 

팀 매치라는 점,  목표 달성과 실패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벌칙이 있

다는 점에서 다른 노름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일주일의 피로가 싹~

  둘째, 마이티를 통한 동기들과 동문

들의 만남이다. 79 학번을 주축으로 조

금씩 변동이 있기는 했지만, 77-89학

번들도 참여했고 참여한다. 마이티는 

우릴 끈끈하게 엮어준다. 마이티를 치

면서 우리는 40여년 전의 대학 시절로 

되돌아간다. 그때 마음껏 치지 못했던 

마이티를 원없이 치면서 우린 농담하

고 웃고 즐거워한다. 

  마이티를 치면서 마장 안주인이 아

낌없이 내어오는 과일과 스낵을 먹으

며 우린 일주일의 피로를 날려 보낸다.  

와인 광들을 위해 항상 누군가는 와인

을 준비해 오고 非 와인 광들을 위해선 

맥주도 서브가 된다. 

  주로 금요일 저녁에 치다가 요즘은 

목요일 저녁에 치는데,  그 날 오후부

터 그룹 카톡이 바쁘게 오고 간다. 저

녁을 먼저 먹고 치기에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먹을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마이티 치는 날은 오후부터 우린 기

대감에 즐겁게 흥분되어있다. 그리고 

가끔씩은 늘 치는 마장을 떠나서 다른 

마동 집에서 치기도 한다. 물론 맛있는 

음식과 술을 함께 하면서다. 그리고 잘 

치건 못 치건 다 이해를 해 준다. 도박

성이 없도록 상금을 올리지도 않는다. 

시즌제 도입 챔피언 가려

  우리 마동은 프로 스포츠처럼 시즌제

를 도입, 매 시즌 획득상금으로 챔피언

을 가린다.  한 시즌은 3개월로 구성되

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플레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한번 하면 보통 하

루 저녁 3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다.  이

렇게 3개월간 플레이한 누적 상금 액

수로 순위를 가린다.  

  마동 나름의 playoff도 있다. 시즌 마

지막 2주는 상금을  2배로 하는데 이것

이 우리 마동의 playoff 다. 시즌 내내 

죽 쑤다가도 마지막 2주를 잘 하면 시

즌 챔피언이 가능하다. 우리가 대학다

니던 시절 마이티를 칠 때는 누가 얼

마나 많이 잃고 땄는지 우린 그냥 짐

작했을 뿐이었지만 이제 컴퓨터의 발

전에 힘입어 일일이 매 라운드 통계를 

내고 있다. 

  통계를 내는 것과 거의 동시에 시즌

제를 도입한 것이 지난 2010년 10월이

니, 올해 2023년 햇수로 14년째다. 시

즌으로 치면 코비드 기간 빼고 44 시즌 

정도를 넘겼다. 

  필자가 우리 마동 명칭을 필자 마음

  여러분들은 마이티(Mighty)라고 하는 카드 게임을 아시는지요? 70년대 학번부

터 80년대 초반 학번까지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설적인 게임

이다. 관악 캠퍼스, 그 이전 공대가 있던 공릉 캠퍼스 잔디밭은 당시 마이티를 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70년대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서 쳤고, 미국으로 건너와 UC 버클리와 

UCLA등에서 한국 유학생들과 미국 거주 현지 한인 학생들이 쳤다고 한다. 한국에

서는 지금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치며 명맥을 잇고 있다. 

  서울대 공대생들이 만들었다고도 하고, 도쿄대 학생들이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나는 굳이 서울대생이 만든 게임이라고 믿고 싶다. 우리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뭔들 

못 만들어내겠는가?

2010년 가을 첫 모임을 시작해 14년을 이어오고 있는 남가주 소모임 마이티 게임 동호회.  79학번 동
기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박준창 동문 집에 정건수, 고정범, 김용상, 노갑성(이상 79학번),  민경훈
(78) 동문이 모여 게임을 즐기고 있다. 

박준창
(문리대 영문과 79)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

육처럼 마음근력도 체계적이고 반

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주환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내면의 힘’에 대해 꾸준히 연구

하고 설파해왔다. 국내에 ‘회복

탄력성’ 개념을 처음 소개하며 

동명의 베스트셀러 책을 냈고, 목

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힘인 

‘그릿(GRIT)’을 주제로 책을 내 

또 한 번 열풍을 일으켰다. 연세대 

야구부에서 명상 훈련을 시키는 

멘탈 코치로도 알려졌다.

  그런 그가 10여 년간 연구 끝에 ‘내

면소통’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김 

동문은 “‘회복탄력성’, ‘그릿’ 같은 

성취 역량도 마음근력이 있어야 

발휘된다”고 말한다. 마음근력을 

향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훈련

법이 명상이고, 명상의 본질이 바

로 내면소통. 갈래는 명상이지만, 

종교나 신비주의가 아닌 뇌과학적

인 근거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차

별화된다. 

 올해 출간한 책 ‘내면소통’에 앞

서 유튜브 ‘김주환의 내면소통’에

서 수년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

한 명상과 훈련법을 소개해 14만

여 구독자를 모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감정은 마음

이나 생각이 아닌 몸과 행위의 문

제, 일종의 몸의 움직임”이다. 멧돼

지가 나타나면 몸이 굳고, 시험을 

생각하면 배가 아픈 것은 ‘몸의 변

화’이며, 이것을 뇌가 추론하고 해

석함으로써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

다는 것. 이러한 감정은 생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 그보다 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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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보라 그래

“명상도 양치하듯 습관화 하세요”

이 카드 조합이  환상의 solo 패. 
2:3으로 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카드가 너무 좋으면 프렌
드 없이 혼자 1:4로 칠 수 있다. 
포커로 말하자면 royal straight 
flush 에 해당하며 당연히 아주 
낮은 확률이다. 1년에 한번 정도 
나온다.

본적인 작동방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 몸

의 감각에 집중해 감정을 가라앉

히는 ‘편도체 안정화’, 마음과 느

낌에 집중하는 ‘전전두피질 활성

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서, 수용, 존중, 감사 훈련’이 전

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정적인 성

격의 명상이라면, ‘메이스벨’, ‘페

르시안 밀’ 등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고대의 진자 운동법이나 

태극권 등은 ‘움직임 명상’으로 

편도체 안정화를 훈련하는 방법

이다. 

  쿤달리니요가 전문가 과정을 수

료하고 국제 케틀벨 코치(레벨 1)

와 대한 우슈협회 우슈(태극권) 7

단 자격을 가진 김 동문이 이따금 

직접 운동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김 동문은 고교 시절 장자와 반

야심경에 심취해 명상 수행을 시

작했고, 대학 때는 암자 생활도 했

다. 그는 “양치질이라는 새로운 습

관이 인간의 보편적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았듯, 명상 수행도 그렇게 

되어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

에 큰 도움을 줄 것을 믿는다”고 말

했다. 학습과 훈련의 효과는 잠자

는 동안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

기 전 10분씩 유튜브를 보면서 내

면소통을 훈련할 것을 권하고 있

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채널에

서 라이브 강의를 연다.

박수진 기자

▷‘김주환의 내면소통’ 채널 : 

https://www.youtube.com/@

joohankim

대로  SNU Super Mighty League 라

고 붙였는데, 마이티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실력과 규칙을 가진 리그라고 

자부한다. 우리 마동 멤버들이 서울가

서 옛 친구들과 마이티를 치면 우리 리

그에서는 못 친다고 욕먹는 멤버들이 

돈을 따 오고 잘 친다고 극도의 칭송을 

들으니 말이다.  

  제로 섬(zero sum) 게임이니 딴 사

람이 있으면 잃은 사람도 반드시 있다.  

시즌 챔피언의 한 시즌 총 상금이 적으

면 $40 많으면 $100 정도인데 챔피언

은 꼭 저녁을 산다. 저녁 밥값이 당근 

시즌 상금을 훨씬 넘지만 챔피언은 즐

겁게 밥을 산다. 다 즐겁게 놀고 먹자

고 하는 짓이니 상금보다 더 쓰면 어

떠하리?

  

죽을 때까지 마이티 즐길 것

  등소평, 빌 게

이츠 말고도 마

이티와 비슷한 

브리지에 미친 

사람들이 많다.  

레프 톨스토이가 

쓴 단편, “이반 

일리이치의 죽

음”에 나오는 주

인공 이반 일리

이치도 그 중의 

한 명. 병마가 닥

치기 전, 그는 사

회적으로 성공한 

판사로 남부러울 

것 없었는데, 다 

재미없고, 오로

지  그에게 최고

의 인생 재미는 

브리지였다.  브

리지에 대한 그

의 애정을 소설

은 이렇게 묘사

하고 있다. 

  “아무리 언짢
비교적 초창기였던 2013년도 어느 날의 성적표. 위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플레이어들의 별명이다.

은 일이 그의 인생에 닥쳐도 그 무엇

보다도 한 줄기 빛처럼 환한 즐거움

은, 시끄럽지 않은 훌륭한 플레이어들

과 앉아 브리지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 

….…카드가 허용하는 한 영리하고 심

각한 플레이를 하는 것과……한 잔의 

와인과 함께 저녁도 하면서.  조금 돈

을 땄으면 그는 특별히 행복한 기분에 

젖어 침대에 들곤 했었다…”

  이 대목에서 브리지를 마이티와 대체

하면 정확히 우리 마동들이 마이티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브리지

에도 미치는데 마이티는 이보다 훨씬 

더 재미있으니, 마동은 종교보다 더 광

적이고,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있다.  

마이티는 우리 마동의 행복하고 건전

한 아편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 아편을 

죽을 때까지 즐길 것이다.  

김주환의 내면 소통
(정치82 .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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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음대 동문들이 무대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다. 지난 11월12일 열린 동문 음악회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뉴욕 동문들.

10 지부소식

원했다. 
  삼삼오오 둘러앉은 식사 자리에서는 
자녀들의 취업 및 결혼 이야기, 그간 만
나지 못했던 동문들 소식, 에너지 시장 
전망 등 다양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식사 후 뒤
뜰에서 이어진 소박한 피크닉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너른 뒤뜰은 호수와 
맞닿아 있어 조용하고 전망이 좋을 뿐 
아니라, 우거진 나무그늘 아래 코끝을 

아리아나 뮤지컬 히트곡, 우리 가곡을 

노래했고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등 기

악곡도 연주했다. 

 뉴욕 서울음대 동문회장을 맡은 이준

희(95) 동문이 음악감독과 지휘를 맡았

고 소프라노 지혜인, 마주영, 홍수희(이

상 2015) 소프라노 임승현(2019), 바리

톤 박근원(2014) 홍민기(2018), 테너 한

근형(2015) 동문과 피아니스트 황소희

(2008) 첼리스트 김현지(2018) 바이올

리니스트 백세은(2018) 동문 등이 출연

  지난 10월 7일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
석 한가위를 맞아 서울대 동문들이 휴
스턴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는 
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모임은 텍사스 윌리스 
(Willis, TX) 에 위치한 신임 이사장 이
호성 동문 (공대 72) 의 자택에서 열렸
는데, 집에서 손수 준비한 다채로운 음
식이 눈길을 끌었다. 일찌감치 도착한 
많은 동문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주방
에서 음식 준비를 돕는 모습은 정겨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을 연상케 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뉴욕에서 활동

하는 젊은 음악 동문들이 한데 모여 동

문들과 지역 한인들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로 한해를 감사하는 시간

을 가졌다.

  뉴욕 동창회와 서울대 뉴욕 음악위원

추석 명절 가족 모임 처럼 화기 애애

유명 음대 석박사 과정

2015~2019 학번 10여명

유명 아리아, 가곡 등 선사

또한 운전이 어려운 동문들을 위해 김
정환 회장 (공대 80)과 최인섭 동문 (공
대 75)이 카풀을 자청하여 더 많은 인원
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문 및 가족 20여 명이 모인 이날 행
사는 중절모의 멋쟁이 신사 최용천 동
문(의대 52)의 식사 기도로 시작되었는
데, 최연장자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쩌
렁쩌렁한 음성으로 후배들에게 기운을 
북돋워주며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

회가 마련한 연례 행사로 11월12일 뉴

저지주 릿지우드에 있는 제1감리교회

(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200

여명의 동문과 동포 손님들이 참석해 

음악을 즐겼다.

  이날 음악회에는 줄리어드 음대, 맨해

튼 음대, 매네스 음대 등 뉴욕에 있는 명

문 음대를 졸업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

인 동문들과 아직 석사 박사 과정에서 

공부 중인 재학생 동문 10여명이 무대

에 올라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오페라 

“호수와 맞닿은 드넓은 뒤뜰에서 이야기 웃음꽃”

젊은 음악 동문들 모여 감사와 화합의 음악회

스치는 달콤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담소
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흔들어 본 
호숫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조그만 감들
은, 그 맛이 어찌나 달고 보드라운지 추
석 장터에서 볼 수 있던 토실토실 홍시
감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함께 감을 나누어 먹으며 동문들은 자
신의 텃밭에서 가꾸고 있는 깻잎, 오이, 
쪽파 등 맛깔스런 한국 채소 자랑에 웃
음꽃을 피우고 서로의 재배 노하우를 
공유했다.          글 . 사진=휴스턴 지부

했다. 이준희 동문이 이끄는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도 특별 출연해 ‘고향의 

봄’ ‘메모리’ ‘You raise me up’ 등을 들

려줬다.

  연영재 뉴욕 동창회장은 이날 행사

를 마친 후 “참석한 관객들이 젊은 동

문들의 탁월한 음악적 기량에 찬사를 

보냈다”며 “음악회를 통해 뉴욕지역 

동창회가 친목을 다지며 한 마음 한 뜻

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글 . 사진= 뉴욕지부

지난 10월7일 신임 이사장 이호성 동문 자택에 모인 휴스턴 지부 동문과 가족들. 동문들이 식사 후 너른 뒤뜰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휴스턴 지부

뉴욕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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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인비테이셔널골프 성료

  남가주 동문들의 빅 이벤트 중 하나인 

제2회 관악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가 지

난 11월4일 치노힐스 소재 로스세라노스 

컨추리클럽에서 동문 등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학번 대항전 성격의 이번대회에서 단체 

1등은 15오버파를 기록한 8894팀(고민석 

4오버, 장예진4, 이형준7)이 차지했다. 2

등은 39오버파인 846팀(석호태12오버, 김

종찬13, 김서현14), 3등은 역시 39오버파

인 80팀(노신철4, 황의준17, 이상호18)에

게 돌아갔다. 2등과 3등의 경우 상위 3명

의 점수가 같지만 846팀의 4번째 득점자

인 차기민(17오버) 동문이 낮아 2등이 됐

다.

 남자 메달리스트는 각각 4오바파를 친 

고민석, 장예진, 노신철(80학번) 동문이 

영예를 얻었다. 여자 메달리스트는 14오

버파인 김서현씨(장준85의 배우자)가 차

지했다.

 남가주 가을 답지 않게 무척 더운 날씨에

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근접상, 장타상을 

위한 보드가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해 출

전자들을 무척 당황하게 했다. 나중에 컨

추리 클럽측에서 진상을 파악한 바에 따

르면, 이번 대회에 앞서 라운딩에 나섰던 

다른 토너먼트 그룹에서 자기그룹 보드

로 착각해  모두 뽑아가는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를 진행했던 김희경 동문은 동창회

보와의 인터뷰에서 “미흡한 대회 진행에

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

린다”며 “특히 니어홀과 롱디홀에 아무런 

보드가 없어서 황당했을 것이다. 지난해 

메달리스트 전영록 동문은 핀에 3인치로 

붙였는데도 인정되지 못해 정말 죄송하

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행사의 톱10 성적은 다음과 같다. 

공동1위 노신철 80학번, 장예진94, 고

15오버파 친 8894팀 단체 우승 영예

70년대를 대표하는 79학번들이 곤색 하의, 회색상의로 팀 컬러를 맞췄
다. 김한석, 박준창, 유혜연, 정건수, 김용상 동문.(무순)

이날 대회에 참가한 원로선배팀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른쪽부터 제영
혜71, 한효동58, 성주경68, 임춘택68 동문. 

지난 11월4일 로스세라노스컨추리클럽에서 열린 제2회 관악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대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80학번들도 빨간색 상의, 검정색 하의로 팀컬러를 맞췄다. 김희경, 박
준태, 이상호, 황의준, 노신철 동문.(무순)

대회를 앞두고 사범대 체육과 동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흰색 상의, 검정색 하의로 맞춘 8894팀. 고민석88, 이형준88, 윤정숙 (
이형준 배우자), 윤영미88, 송미선89, 나호성89, 최강국89, 최희선92, 
조용국94, 장예진94 동문(무순).

민석88(각 4오버파), 4위 이동희81학번(6오버), 5위 이형

준88(7), 6위 한경욱82(9), 7위 석호태85(12), 8위 김종찬

85(13), 9위 김서현85(15), 10위 제영혜71(16) 동문이다. 또

한 지난 대회 참가자 30명 중 성적이 많이 향상된  선수들 

톱6도 다음과 같다. 1위 유혜연 79학번(-31타), 2위 이형준

88(-20), 3위 손영아85(-18), 4위 조용국89(-18), 5위 최강

국89(-15), 6위 김서현(장준85 배우자) (-12)씨다.

글=장병희 편집위원, 사진=김희경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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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해가 간다 …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더라”

나 보이고, 연초의 큰 강우로 우리 집도 비 피해를 꽤 

받았다. 지붕을 고치는 분 말씀이 비 피해로 정말 바

쁜 스케줄이라 했다. 전세계적으로 빨리 대처하지 않

으면 집단적 환경적 재앙이 임박하다는 우려도 더 커

지고 있다. 

  큰 현상들이 불확실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가운데, 

개인들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다.  뭔가 거시적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어두운 구

석에 쪼그리고 앉아 전 세계의 무대를 보고 있는 무

명의 관객이 된 느낌이랄까.  

  돌아보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의 매일 매일은 너무 일상적으로 흘러갔다. 주중과 

주말로 구분되는 삶이다. 주중에는 오피스에서 이 삼

십 분 간격으로 환자를 본다. 어찌 보면 노예가 된 기

분이다. 오피스에 새로 TMS 치료를 도입해 약물로 

치료가 지지부진한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수단

이 추가됐다. 다행히 Medicare 로 커버가 된다. 그래

서 메디케어 나이군에 있는 분들의 우울증은 거의 완

전히 치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매일 만나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어려움을 겪는 분

들이다. 모든 것이 안정돼 있으면서 제한된 불면증 

등으로만 찾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이다. 불안 수준

이 높은 분들은 개인적이건 대규모 사회적인 불안

정이건 모든 불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

다. 불안 감수성이 높아 스폰지처럼 불안을 흡수하

는 것이다. 

  하루 종일 앉아 힘든 이야기만 듣다 보면 나도 기진

해 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틀이나 쉬는 주말을 갖

기에 다시 기력을 충전할 수 있다. 지난 연 중 언젠가 

부턴가는 수요일도 오후는 일을 쉬기로 했다. 주중에 

아직 훤한 대낮에 사무실을 나오니 한결 홀가분하다. 

지인들에게 노예해방된 기분이라고 농담했다.  

  그런데 어떻게 불안이나 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이

해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평안 또는 기쁨 같은 긍정

적 감정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어

려움을 겪는 분들이 터득하도록 도와주려는 핵심적 

내용이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건강이, 특히 정신건강

  2000년 Y2K 로 컴퓨터 대란 등을 걱정하던 시

절도 23년 전이다. 지나온 70년대에 교회에 열심

히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2000년이 오

리라는 상상은 버거운 것이었다. 임박한 종말론

적 신앙을 가졌던 교인들은 그전에 이 세상이 끝

날 것으로 믿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은 늘 이어

지지만, 지내보니 결국은 우리는 각자 개인의 종

말을 맞더라. 

  지난 몇 년 간접적으로 여러 죽음의 소식을 접

했다. 누구는 코비드, 누구는 암 또는 심장마비, 

중풍 등으로 돌아가셨다는. 진료실에 급성 우울

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가까운 친지가 갑자

기 죽는 것을 계기로 불안이 증가하며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급성 우울증 상태로 되는 경우가 여

럿 있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

음이 개인의 가장 깊은 불안인 죽음의 불안을 자

극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다가 

연말에 중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터졌다. 서로

에 대한 극한의 증오의 역사를 보면 거의 예정된 

전쟁이다. 이래저래 뒤숭숭한 연말이다. 

  또 지난 한 해는 AI의 본격적 등장과 연관해 엄

청난 변화를 예상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

사들이 많이 들렸다. 유튜브 등을 통한 폭발적 

정보의 증가도 실감하는 한해였다. 시간과 관심

만 있으면 여러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해 쉽

게 식견을 넓혀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도 차고 넘친다. 정보사회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편으로 기상 이변의 조짐도 여기저기 드러

삶에서 때로 힘든 시기 찾아와도

이 또한 언젠가 다 지나가리니

좋든 나쁘든 가볍게 의연하게

이 더 중요해진다고 보인다. 그래서 마음에 대

한 이해, 마음 다스리는 수련이 더 절실히 필요

해지는 것이다. 

  노년기란 바닷가에서 마치 한 줌 모래를 퍼 올

린 뒤 손가락 사이로 슬슬 빠져나가는 것을 지

켜보는 듯한 상실감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각자에

게 화두처럼 던져지는 연말이다.  

  많은 경우 돈에 여유가 있음이 이 시기의 안정

감 여부를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안도감을 느끼기 훨

씬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 크

게 더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여럿 보았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

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

하라는 말과 통한다. 

  고래싸움 같은 와중에 새우 같은 우리지만 평

범한 일상을 살 수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이라

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多幸이라는 말이 실은 

행복이 많다는 뜻임을 다시 상기해 본다. 2023

년을 새우 등 터지지 않고 다행히 지나 갔다면, 

실은 복 많은 한 해를 보냈기에 감사하고 또 기

뻐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만 새우등 터지는 어려움을 겪은 분들

을 위해 몇 가지 금언을 떠올려 본다. 

  먼저 인생은 苦(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는 것. 그래서 삶에서는 때로 힘든 시기가 찾

아온다는 것.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즉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무상(無常)의 진리.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 좋은 것은 누

리되 집착이 없이 누리자는 것. 그래서 좋음과 

나쁨의 파도가 올 때, 열린 마음으로 파도를 타

는 의연함을 실천하자는 것. 

  말을 끝내고 보니 붓다의 가르침을 되풀이하

고 있다. 

10월 SNU포럼 하용출 박사 초청 강연

김자성

(의대 77)



건강 13

  그림도 의미를 잃고 생활도 환경도 비
상대기조같이 불안과 근심이 왔다. 왜 이
것이 최선인가 하는 물음 속에 매일 매순
간이 급했다. 성격이 과격해져서 요양원
도 돌봄이도 방법이 없고 오로지 우리만 
돌봐야 하는 지경이 됐다. 
  아시는 분은 아는 일, 어느 경우나 다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신
문에 돌보는 사람이 같이 죽는 기사도 있
다. 이제는 너무나 이해가 된다.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다. 누가 방법과 
대처를 다 정리해서 알려줄 수 없다.
  같이 환자가 되고 탈출구를 못찾아서 
힘들어 한다. 순간이 정신을 잃게 한다.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파트 키, 약봉지 잃기, 집 못찾기, 음식
냄비도 태운다. 
  이런게 시작될 때 혼자 놔둬선 안된다. 
되도록 같이 있어야 좋다. 옆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두뇌
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신적인 고
통과 시련이다.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친
다. 반복되는 시간이 일상이 된다. 자식
도 못알아 보는 시간이 오고 자기 표시
도 못한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변이 제대로 안나오는 시간도 온다. 약
으로 하는 시간도 지난다. 변 때문에 고
통스런 모습을 보다 보다, 급히 어머니 
엉덩이 항문에 장갑낀 손가락으로 후벼 
변을 뺀다.

  건강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땀을 흘릴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아니더
라도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반복하거
나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
을 지킬 수 있다.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치매 예
방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3~4회 정도 춤
을 추는 게 좋다. 특히나 사교댄스는 춤
을 추면서 유산소 운동을 자연스레 하게 
되고, 스텝과 동작을 새로 외워야 하고, 
함께 추는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 
몸과 머리, 마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취미 활동
으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는 사람을 우
리는 흔히 젊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
고는 한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해내면
서 나이에 비해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나
온 말이겠지만 실제로 뇌 건강에도 큰 도
움이 된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 체스 등
을 배우는 것도 좋다. 뭔가를 배우는 것
은 도전적인 활동으로 기억력, 주의력 등 

 어머니를 저세상에 보내고 1년이 넘어
서야 글을 쓴다.
 10년 넘게 치매로 본인도 우리도 힘들
어서 누군가의 사연을 유튜브로 신문으
로 보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최
선인가 그리고 힘도 얻었고 고마움도 느
꼈다.
  누구나 그때 그 지경이 아니면 모르지 
않는가. 이제 나도 애타시는 어느 분들한
테 힘을 보태고 싶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점점 뒤죽박죽
이 된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 미국에
서 어렵게 살아도 붓을 놓지 않고 살았는
데, 어머니가 서서히 치매가 시작되면서 
일상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
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다. 아직 치료가 
어려운 치매를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뇌 건
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
  전문가들은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베타아밀로이
드라는 단백질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시
기가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최소 15~20년 전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
해 40대에 들어섰다면 우리의 뇌로 눈을 
돌려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치매예방은 인지를 중점적
으로 자극해야 된다고 여겨졌다. 머리를 
쥐어짜는 워크북으로 문제를 풀고 퍼즐
도 맞추면서 기억과 계산능력을 자극하
는 식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운
동과 영양, 사회활동과 정서적 만족감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낮춘다는 연구가 잇
따르고 있다. 
  완벽한 비법은 없지만 일상 속 작은 노
력이 꾸준히 쌓이고 합쳐지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
견이다.  

10년 치매와 투쟁한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그렇게 못알아봤는데 가시기 전날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문제풀이 치매예방은 옛말 … ‘배우고 춤추세요’

40대부터 뇌 건강 관리 시작해야 

일상 속 작은 노력 쌓이면 큰 도움

  어머니 항문에서 변을 빼 본 사람은 지
금 눈시울을 적실 것이다. 
  근육이 풀리고 뼈가 굳고 부러지기 시
작하면 고통도 표시가 안되는 시간이 온
다.
  화장실에 업어서 옮기면 팔다리가 끊겨
서 풀린 것이 막대 인형같다. 이것도 업
어본 사람이 겪는 것이다. 삶이 조용해지
고 침묵 속에서 바쁘게 된다. 전쟁이다.
  세상 모든 전쟁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 
삶을 태우는 일이다. 
  세상에는 많은 싸움이 개인간이나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고, 욕심을 채우려 극렬 
분쟁을 한다. 그들은 어쨌든 최전선이다. 
  세상 많은 곳에서 시간을 다퉈가며 연
구하고, 인간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
은 과학자도 있다. 최전선이다. 첨단의 
연구로 앞장을 서고 자랑과 자부심으로 
때가 되면 온세상을 도배도 한다.
  아무도 아직까지 최선의 약도 처방도 
모르니 치매 부모를 둔 사람도 최전선에 
있지 않은가. 베개로 얼굴 덮고 죽이는 
사람도 있다. 이런 가혹한 경우가 있는
가. 그 지경에 다다르면 안다. 물끄러미 
쳐다보면 미안하고 어머니가 불쌍해서 
못 쳐다본다. 
  하느님이 인간을 데려가는 방법도 가
지가지, 불만보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도통 우리 머리로는 모른다. 삶의 끄트
머리에 다다른 모든 사람은 최전선에 있

두 가지 이상의 두뇌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고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려운 것으로 단계를 높여 도전할 
수 있어 꾸준히 뇌를 자극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봉사 혹은 문화활동이 치매 
및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캐나다 로트만 건강연구소 연
구진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이 신체활동과 정 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논문 73편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봉사활동이 주기적으로 봉사활
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반적인 건강수준이 높았으며, 우울증 
위험과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감소하고 
수명은 증가했다. 
  연구진은 “일주일에 적어도 2~3시간 
씩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인생 후반기 

는 것이다. 미지의 영역이 선택의 여지
가 없다.
  치매는 모든 것에서 떠난 것을 의미한
다. 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토록 긴 시
간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떨 땐 
맹하게도 인연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
인가 생각을 했다가 또 어떨 땐 냉정히 
삶의 정의를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도 느낀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어느 과학자
의 선구적인 일과 같다. 전문가들도 딱히 
정확한 처방이 없다. 최전선에서 환자를 
모시게 된 것이고 누구나 하늘을 거역할 
수 없는 일, 어쩌면 하늘을 돕는일, 모든 
사례가  개별적이다. 가급적 지지고 볶으
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 누
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다.  참
고, 숙명같이 여기고 또 참는 것, 바쁘게 
움직이는 것, 못알아 보아도 같이 있고 
늘 같은 일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돌아가시
기 전날 내 손을 특별히 꼭 잡으셨다. 본
인도 가느다란 의식으로 10년 치매 투쟁
의 마지막 이별을 하신 것이다. 나는 손
잡은 것으로 충분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날 만드시고 수없는 
고생 속에서 자식과 많은 시간을 가졌으
면 됐지 무얼 또 바라겠는가. 우리는 그
저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다를 뿐
이다.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
인다”라고 밝혔다.
  봉사활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엔도
로핀 분비량이 크게 증가 한다.  이 호르
몬들은 우울한 감정과 불안함을 감소시
킬 뿐 아니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뇌 
혈류를 개선하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 
  자꾸 뭔가를 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다면 이 증상이 단순히 노화로 인한 건
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징후인지 구
분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
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건망증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수개
월 혹은 수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면 
위험신호일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가
는 것이 좋다.

이문봉

(미대 76) 

치매예방에는 몸과 머리,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춤이 최고라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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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잉글랜드 정선주(간호대 68) 동문이 지난 9월 3주 동안 남편 박영철(농대 64) 동문과 함께 튀르키예(옛 터키)를 여행한 이

야기를 보내왔다. 두 동문은 지난 2009년 은퇴하고 이듬해 페루 마추픽추를 여행한 것을 시작으로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칠레 최남단 케이프혼에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 노르웨이 최북단 북극에 있는 마을까지 그동안 50개국 이상을 다녀왔

다. 자연을 좋아해 파타고니아는 3번이나 찾았다. 

  정 동문은  “여행을 가면 대부분 하이킹을 하기 때문에 하루 3~4마일은 걸을 수 있는 체력이 돼야한다”며 “여행을 하면서 에

너지를 많이 얻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으니 여행은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동문과 박 동문은 둘다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을 지냈다.

  2019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갈 때 터키 

이스탄불 공항을 경유하면서 터키가 볼 것이 아주 많

은 나라인 것을 알고 꼭 가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보스톤에서  10시간 걸려 도착한 이스탄불 공항은 너

무  커서 인상적이었다. 

  처음 4일은 이스탄불에서 지내면서 광관 명소로 

알려진 톱카프(Topkapi) 궁전, 아야 소피아(Hagia 

Sophia) 성당,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블루 

모스크 등을 방문했고 보스포루스 해협(Boporus 

Strait) 크루즈를 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 어서 카파도키아(Cappadocia)로 가고 

싶었다. 

  약 300만년 전 화산 폭발로 인근 수백km에 거대한 

용암층이 형성되었고 오랜 세월 비바람과 홍수에 끊

임없이 깎이고 닳아지면서 계곡을 따라 수백만 개의 

기암괴석이 갖가지 모양으로 펼쳐진 곳이다. 열기구

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 신기한 지형을 한동안 내려

다 봤다. 

  터키라는 나라가 넓어서 하루가 걸려 ‘신들의 휴양

지’로 불리는 터키 남쪽의 안탈리아(Antalya)에 도착

했다. 오랫만에 바로 앞에서 지중해를 바라봤다. 에

메랄드빛 바다와 고대 유적이 가득한 아름다운 해안

도시다. 사도 바울이 첫번째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

던 페르게(Perge)와 아스펜도스(Aspendos)가 이 지

역에 있다.  

  터키에 초기 기독교 유적지와 유물이 이스라엘보다 

많아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볼 

수 있었다. 동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동굴에서 산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며칠 후 항구 도시 페티예(Fethiye)로 이동해 4일간 

굴렛(gulet)을 타고 지냈다. 돛대가 있는 전통 범선으

로 이 배를 타고 여러 코브(cove)에 정박해서 하이킹

을 하고 클레오파트가 목욕을 했다는 야외 수영장에

서 수영도 하며 평화롭고  인상적인 4일을 지냈다. 우

리는 해외여행을 할 때 사람들 발길이 덜 닿은 곳을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수백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 사

이를 하이킹한 것도 좋았다.

  패러글라이딩은 페티예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 

트립 리더가 내일 패러글라이딩을 할 기회가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는 바람에 갑작스레 하게 

됐다. 10명 가량이 함께 움직였는데 번쩍 손을 든 사

람은 우리 부부 둘 뿐이었다. 

  9월임에도 너무 더워서 여행하는 동안 힘들었는데 

이날 아침 하늘을 나는 동안 너무 즐거웠다. 이곳에서 

지중해식 음식을 먹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여행 23일간 고대문명 유적지를 많이 찾아갔다. 모

두 B.C. 몇백년, 몇천년 역사라 내머리가 기억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워낙 고대 유적지가 많아 이번 터

키 여행은 내가 모르던 고대문명 역사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날씨 좋을 때 꼭 다시 가고 싶은 곳

이다.            글 . 사진=정선주(간호대 68)

“고대 유적지 … 낙원 같은 지중해 휴양지”
뉴잉글랜드 정선주·박영철 동문 부부, 튀르키예 3주 여행

페티예에서 7000피트 상공을 날았던 패러글라이딩.
기암괴석이 계곡 따라 펼쳐진 카파도키아는 열기구 명소로 유
명하다. 열기구를 탔다.

카파도키아에서 동네 사람들이 작물을 키우는 농장을 방문했
다. 방울 토마토를 보고 너무 반가웠다. 우리 부부는 여행을 하면 대부분 반나절 하이킹을 한다.

이스탄불 거리에서 우리네 옛날 처럼 옥수수와 밤 등을 구워 
팔고 있다. 페티예에서 즐긴 지중해식 음식.

튀르키예 여행 중인 박영철, 정선주 동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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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밤에도 섭씨 43도(화씨 11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 외계인 영화를 
많이 찍었다는 캘리포니아의 트로나 피
너클스(Trona Pinnacles)를 찾았다. 모
하비 사막 줄기에 있는 피너클스 사막
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꼽힌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바라보게 되는 여름철의 밝고 두터운 
미리내를 보기 위하여 근처 작은 마을
에 3박4일을 머물렀다.  매일 저녁, 차
를 몰고 이곳을 찾아서 거의 밤을 새우
다시피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이번엔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 뻔한 마지막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아치형
의 거대한 은하수를 만났다. 고흐가 그
린 ‘별이 빛나는 밤’ 처럼, 나는 ‘단 하

   7월이면 생생하게 마음에 젖어 드는 
한 편의 추억이 있다.
 미리내, 은하수!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 몇 년 전 7

“모하비 사막 은하수 보며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됐다”
나의 은하수’의 주인이 되었다.
  새벽 1시.
  괴물 같은 피너클스들이 산재한 곳에
서 자신의 숨소리와 셧터 소리만이 들
리는 깜깜한 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
수한 별들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무서움을 저멀리 날려버렸다. 
  사진찍기를 멈추고 돗자리 깔고 누워, 
초롱초롱 반짝이는 별들, 그 별들이 다
정하게 속삭이는 얘기를 들었다. 자연
의 신비롭고 엄숙한 대화 속에 파묻혀 
나름의 꿈을 간직하기 위해.
  별들의 집단인 은하가 수천억개가 모
여 비로소 우주가 된다는 사실에,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이로운 행성과의 
완전한 연결감과 황홀한 관계를 인지하
게 느끼게 하는 말없음표, 예술혼이 있
을뿐이었다.

Milky Way Over Trona Pinnacles,  Mojave Desert, California,  2016년 7월 1일

이기우
(문리대 물리학과 67)

  워싱턴DC 이기우 동문은 자신을 사진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연과 
교감하는 물리학자'라고 소개했다. 
  매사추세츠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
고 대학교수와 정부 연구소 연구소를 
거쳐  2013년 은퇴 후 사진을 배우며 찍
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채 안되지만 그
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여덟번의 개인전
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사
진전' 대상 등 사진 공모전에서 상도 여
러 차례 받았다.
 이 동문은 “내 사진작업은 자연과 우주
의 신비스러움에 초점을 맞춘다”며 “대
자연을 만났을 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 때
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또 카메라 
가방을 메고 달려나가게 된다"고 말했
다.

  워싱턴주에 살던 박진용 선배님이 둘

째 딸이 MIT 교수로 있는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면서 고교 동문 모임에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60년만에 처음 친

구를 만났다. 대개 첫눈에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어렸을 때 

모습을 그려 보면 곧 낮익은 얼굴이 보

인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적 모

습이다.

  지난 11월 뉴잉글랜드의 K고등학교 동

문 연말 모임에 59회 동기인 이강필(공

대 64), 박진용(공대 63), 김우형(미주리

대 졸업) 세 분이 60년 만에 만나 회포

를 풀었다. 세 분은 중학교도 동창이다.

60년 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일어난 조그만 기적

참석한 것이다.

  김우형 선배님은 박진용 선배님을 소

개 했고, 시인이 된 박선배님은 “즐거웠

던 화동언덕을 떠난지 60년 만에 첫 만

남이라 감회가 깊다”며 시 2편을 내놓

았다. 

  2011년 아이다호대학에서 화공학 교

수로 은퇴하기 전까지 평생 화공학도였

던 박 선배님은 2004년 시문학지인 시

세계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

제는 교수 박진용 보다 시인 박진용으

로 불리기를 선호한다. 

  2편의 시가 우리만 보기에 아까워 동

창회 단체 카톡방과 나의 블로그에 올

리기로 했다.

김정선(문리대 물리학과 66)

박진용 동문 보스턴 이주

고교 졸업 후 첫 동기 만남

밤 눈 
월운 박진용(공대 63)

기다림도 잠든 밤

 눈이 오네

 사뿐 사뿐 내리네 그리움이련 

어둠 깊이 접어 둔 

먼 옛 이야기 

아파도 놓지 못한 미욱한 사랑 

눈 감아 불러 보련 

애끓던 작별 

세월인들 잊으리 못 다한 옛 꿈 

가로등 잠든 길목 

눈이 오네 

소복 소복 쌓이네 님 그리움 

경기고등학교 59회 동기인 이강필, 박진용, 김
우형(왼쪽부터) 세 친구가 60년 만에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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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모았다. 그는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준으

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의 발언은 연준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나라하게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 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보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한국의 주택시장은 연준

의 기준금리를 더 예의 주시하지 않으

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히 미국

의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하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순

위에 있어서 연준 의장은 보통 대통령

과 부통령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연준의 통화금융정책이 어떻게 수행되

고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이

슈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연준의 탄생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System)다. 흔히 줄

여서 연준(The Fed)이라고 불린다. 돈

이 필요할 때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은

행으로 가듯이 은행들은 돈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은행으로 간다. 그래서 중

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기

도 한다. 미국의 연준은 빈번히 일어나

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연방준비

법(Federal Reserve Act of 1913)에 의

해 1913년 설립되었다. 

 미국 중앙은행의 탄생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늦은 편이다. 영국의 중앙

은행인 영란은행 (Bank of England)은 

1694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중앙은행

인 일본은행은 1882년에 설립된 것과 

 1. ‘경제대통령’ 연준 의장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서 불붙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 왔으며 그러

한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The Fed)이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지난 2022년 3월 이후 11차례

나 연거푸 인상하는 바람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금리, 신용카드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있고 삶이 팍팍해

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기

준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

시키려고 하며 고용상황이 심각해지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

려고 한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비단 미

국경제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보다 국제화되고 

개방화되어 있어 자금이 거의 무제한으

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세계 경제는 지

구촌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결과 미국

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그것은 자본

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은 국내 경제 상

황보다도 미국 연준의 금리 동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얼마 전 한국은

행 총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세계의 경제 대통령’
연준의 탄생, 조직,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알아본다

비교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었다. 

 미국 중앙은행의 설립이 늦은 것은 그

만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중앙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역사적으

로 거대한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에 대

한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

에 대한 타협안으로 분권형 연방준비제

도가 설립된 것이다. 미국 자체가 영국

의 전제적 군주제도에 반발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

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설립된 것과 궤

를 같이 한 것이다. 

 건국의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중앙집

권적 권력구조에 혐오를 가졌고 그 산

물로서 미국이 연방국가로 탄생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중앙집권적 금융체제에 

대한 혐오가 미국의 중앙은행의 탄생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일찍부터 중앙은행을 설립하

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

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 제

도를 확립하게 된 배경에는 두 명의 중

요한 인물이 있다. 그들은 초대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포퓰리스트였던 미국 7대 

대통령 잭슨(Andrew Jackson)이었다.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의 틀을 

다지려고 했을 때 항상 등장했던 이슈

는 연방정부가 은행 설립에 대한 인허

가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주정부가 

인허가권(charter)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연방주의자 해밀턴은 연방정

부의 은행 인허가권과 민간은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옹호

했다. 그의 노력으로 1791년에 미국 최

초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설

립되었다. 

 미국은행은 민간은행의 기능과 통화와 

신용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모

두 갖춘 혼합형 중앙은행이었다.(1792

년에는 해밀턴 장관의 권고에 따라 미 

의회는 달러(dollar)를 미국의 기본 화

폐단위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농업과 소상공업이 주축을 이루

었던 남부와 서부의 주들에서는 은행에 

대한 중앙집권적 감독에 반대하는 목소

리가 강했고 그들은 주정부에 의한 은

행 감독을 지지했다. 이러한 반대 움직

임으로 미국은행은 그 활동 기한이 끝

나는 1811년에 인가가 연장되지 않았고 

이로써 미국은행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오직 주정부가 허가하는 주립은행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립은행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1812년에 발발한 전쟁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 때문에 미 의회는 1816

년 제2미국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하는 법안을 통

과시켰다. 다시 은행에 대한 연방정부

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1832년 포퓰리스트 후보였던 잭슨이 

미국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

써 제2미국은행의 활동 기한이 끝나

는 1836년에 잭슨 대통령은 제2미국은

행의 인가 재연장을 거부했다. 규제받

지 않은 민간은행들의 무분별한 영업활

동으로 금융체제가 혼란스러워지자 미

국정부는 1863년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을 제정하여 은행들을 국

립은행(national banks)과 주립은행

(state banks)으로 나누는 이중금융체

제(dual banking system)을 도입했으

며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

려오고 있다. 

 국립은행은 연방정부에 의해서 인허가

를 받는 은행이며 주립은행은 각 주 정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기침을 하면 세
계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회의를 하는 날에는 그의 말 한마디에 미국과 세계의 주식시
장이 널뛰기를 한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
만큼 크다는 얘기다. 
  뉴욕의 동문 모임인 골든 클럽이 지난 11월말 경제학자인 플로

리다 윤기향(법대 65) 동문을 초청해 연준의 탄생과 조직 그리고 
기능과 역할 등 연준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줌 세미나를 열었다. 
  윤 동문은 최근 세계 경제 이슈를 시와 소설, 신화와 유명 회화를 
인용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 쓴 영문 서적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Economics Meets Literature’를 펴내기도 
했다. 미주 동문들도 함께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윤 동문에게 세
미나 강연 내용 기고를 부탁했다.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윤기향
(법대 65)

중앙집권 권력에 대한 반발로 뒤늦게 출범

중앙은행 제도 확립에 중요한 두 인물은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과 잭슨 7대 대통령



‘통화정책의 달인’이라 불리며 1986년부터 2006년까지 가장 오래 연준 의장을 한 앨런 그린스펀(맨 왼쪽). 2006년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 연준 의장이 된 벤 버냉키(가운데). 그는 2009년 금융위기 때  “헬로
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다. 제롬 파월(맨 오른쪽) 현 연준 의장.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
고 수준인 8.5%까지 치솟자 당시 0%였던 기준 금리를 11차례나 인상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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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는 은행이다. 

이와 같이 미국경제는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1913년까지 중앙은행이 존재하

지 않은 채 민간은행들만이 활동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었다. 

 중앙은행의 부재는 미국 경제에 심각

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거

의 15년 간격으로 미국경제에 금융위기

가 찾아왔다. 이 기간에 일어난 주요 금

융위기를 열거해 보면 1819년, 1837년, 

1857년, 1873년, 1884년, 1893년, 그리고 

1907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등이다. 

 이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가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슈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1907년에 발생한 금융

위기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미국 경제

에 가져왔으며 그 이후 중앙은행의 설

립에 관한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되

었다.

 3. 연방준비제도의 조직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보아 다섯 개

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공개시장위원

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자문회의(Federal Advisory 

Council),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그리고 회원 민간은

행들(member banks)이다. 

 먼저 연준의 최정점에 있는 조직이 이

사회이다. 이사회는 연준의 가장 중요

한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사회는 연

방준비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

며 연준의 통화금융정책의 기본 방향

을 결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는 연준이 통화금융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긴축적으로 운영

할 것이지를 결정한다. 확장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말하며 긴축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줄이

고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이사회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들을 감

독하고 연준의 각종 규정을 제정한다.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

준하는 7명의 이사들(Governors)로 구

성된다. 그리고 이들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이다. 이들 이사들은 은행가들, 경

제학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선발된다. 대통령은 이들 이사들 가운

데 한 명을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하

는데 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에 대

한 제한은 없다. 

 의장의 4년 임기는 대통령 임기의 중간

에 시작되어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끝

나게 된다. 이러한 임기 구조는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묘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반인 2018년에 

파월(Jerome Powell)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으며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2022

년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연준 의장

으로 재임명했다. 

  연준 의장으로 가장 오랜 기간 재임했

던 사람은 통화정책의 달인(maestro)으

로 불렸던 그린스팬(Alan Greenspan)

이었다. 그는 레이건 대통령 제2기 임기 

중반인 1986년에 처음으로 연준 의장으

로 임명되었고 1990년에 레이건 대통령

의 뒤를 이은 부시(George H.W. Bush) 

대통령에 의해 재임명되었다. 그는 다

시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에 의해 

1994년과 1998년 재임명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아들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이 2002년에 그를 재임

명함으로써 그의 다섯 번째 임기가 시

작되었다. 그의 다섯 번째 의장 임기

가 끝나는 2006년에 부시 대통령이 프

린스턴대 경제학교수였던 버냉키(Ben 

Bernanke)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으로

써 그린스팬의 20년에 걸친 아성은 막

을 내렸다.

 이사회가 정한 기본 통화정책을 실제

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연방공개시장

위원회다. 어떻게 보면 연방공개시장위

원회가 우리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볼 수 있다.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

성되는데 그 가운데 7명은 연준이사회

의 이사들로 채워지며 나머지 5명의 위

원은 12명의 연방준비은행장들 가운데

에서 선출된다.(뉴욕연방준비은행장은 

상설 멤버로 영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

여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공개시장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이사회의 발언권을 높이

기 위한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개

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한다. 공개시장조

작이란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공개적으

로 재무성증권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

한다. (나중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볼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12개

의 경제 권역(districts)으로 나누고 이

들 권역에 연방준비은행을 하나 씩 두고 

있다. 12개 권역 연방준비은행들은 New 

York, Boston, Philadelphia, Cleveland, 

Richmond, Atlanta, Chicago, St. Louis, 

Minneapolis, Kansas City, Dallas, and 

San Francisco에 소재하고 있다. New 

York 연방준비은행이 규모면에서 가장 

크며 Minneapolis 연방준비은행이 가

장 작다. 

 이들 연방준비은행들은 독특한 특성

을 갖는다. 각 연방준비은행은 반민반

관의 준공적 금융기관(quasi-public 

institutions)의 성격을 갖는다. 각 권

역 내에 있는 연준의 회원 민간은행들

이 그 권역 내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은 연방

준비은행이 거둔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권역 내에 있는 민간은

행들이 연방준비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각 연방준비은행은 권

역 내에 있는 회원 은행들의 영업을 감

독하고 회원 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들

이 예치한 준비금을 관리하며 민간은행

들에 대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연방준비은행의 회원 민간

은행들도 연준의 통화정책의 수행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무성 산하 

통화관리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인가를 받는 국립

은행들(national banks)은 자동적으로 

연방준비은행의 회원이 되며 주정부의 

인가를 받는 주립은행들(state banks)

은 회원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민간 상업은행들의 약 3분

의 1이 회원 은행으로서 연방준비제도

에 가입하고 있다. 

  회원 가입률이 1947년에는 50%에 달

했으나 매년 회원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윤기향: 법대 (65학번)

한국은행 조사제1부, 자금부 근무

University of Minnesota, Florida Atlantic 

University 경제학 교수

연구 논문 다수 (American Economic 

Review 등); Goole Scholar Citations: 700

회

저서: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Economics Meets Literatur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시가 있는 경제학 (김

영사), 현대거시경제론(법문사), 증권의 논

리, 투자의 예술 (씨앗출판사) 

연준 이사회, 통화금융정책 기본 방향 결정

집행기구는 12명 위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공개적으로 국채 매입 매각 통해 통화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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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구호단체(Gift of Life) 등의 도움
으로 한국 어린이 두 명을 미국으로 데
리고 가서 심장수술을 받게 했다. 이
를 계기로 영부인 이순자씨 주도로 새
세대 심장재단이 설립돠었고 흉부외과 
특히 심장 수술 분야에는 새로운 바람
이 일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 범국민  
모금 운동, 영화 ‘사랑의 대행진’, 서
울대병원 심장수술 TV 중계 등 언론
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전 국민적 관
심을 불러 일으키며 한국 심장 수술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
  오늘의 잣대로 300억원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약 3800만 달러)이라는 엄청
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재벌의 기부과
정, 모금, 운영, 억울한 피해자 등 논란
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40 년이 지난 오늘 그 결과를 
놓고 볼때 한국 심장수술의 역사는  새
세대 심장재단 발족(1984년 한국 심장
재단으로 개명) 후 그 효과가 뚜렷하
게 나타나며,  특히 많은 어린이 심장
병 환자들이 그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서울대와 연세대 외 다른 대형병원도 
없던 시절, 심장재단 출범 이전인 1981
년 전국의 심장 수술 횟수는 총 325명(
소아 210명, 성인 115명), 즉 한국 최고 
의료기관의 심장수술 빈도가 1주일에 
두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요즈음 한국 의료의 큰 문제는 의사
들에게 몸과 마음의 큰 스트레스가 요
구되는 전문 과목, 생명과 직결된 외
과 분야인 흉부외과, 신경외과, 일반외
과, 산부인과 등을 의과대학 졸업생들
이 기피하여 앞으로 이들 분야의 미래
가 염려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의학계의 대표적 기피학과
인 흉부외과에도 한때 우수한 의과대
학 졸업생들이 다투어 지원하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 
년대가 아닐까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심혈관계  진료의 
일선에 있었고 한국 심장흉부외과의 
초기 과정을 지켜보았던 한 흉부외과 
의료인의 시각으로 한국 심장외과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볼때, 1980년대 초 
중반  영부인 이순자 여사 중심으로 설
립된 심장재단의 지원과 또  여러 방송 
언론기관의 지원 등에 힘입어 당시 한
국 심장외과 분야는 급성장하였고 이 
발전을 눈으로 지켜보며, 이 분야의 미
래를 긍정적으로 느끼게된 의과대학의 
여러 우수한 졸업생들이 이 분야를 지
원하였다. 
  돌이켜 보건데 건강보험이 정착되
기 전, 경제개발 도중의 1980 년대 한
국에서, 고비용 심장수술의 혜택을 일
반 시민 모두에게 제공하기에는 시기
상조였다. 국내에서 하나도 생산되지 
않는(지금까지도) 인공심폐기(Heart 
Lung Machine), 체온조절장치 등 고
가의 기계와 여러 소모품을 필수로 하
는 심장수술의 혜택이 많은 서민 환자
들에게 제공되기에는 당시 한국 사회
의 경제 여건 및 의학계의 발전도 미
흡하였다.
  정치적인 논란과 혼란 속에 탄생한 
전두환 대통령의 제 5공화국 시절, 경
제적으로는 수입자유화, 통금 해제 등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보이던 1980년
대,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의 방한
을  전후하여 낸시 레이건 여사와 미

300억 모금 ‘5공’의 심장재단 출범과 한국 심장외과 급성장
세계  ‘심장의 날’을 보내며 뒤돌아본 한국 심장 수술의 역사

  본인이 미국 수련을 마치던  1979 년 
경 뉴욕 주립대 병원의 1년 심장수술 
건수는 성인과 소아 포함 1000 케이스
에 달했다. 
  요즈음 서울 대형 병원의 활발하 심
장수술 현황을 보면 돌아가신 이 분야 
선구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1970년대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보장 인구가 50% 미만이던 1984 
년  2월 새세대 심장 재단이 활동을 시

작하면서 첫해 심장수술 횟수는 두배
로 증가했다. 한국 심장재단 자료에 따
르면, 소아 480명 , 성인  150명 포함 모
두 630명이 수술을 받았다. 한국 양대 
병원의 심장수술 횟수가 적어도 매일 
한 번씩은 시행할 수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 정밀 진단, 심폐기 운전, 마취, 중
환자 진료 등 종합적 협업이 필수인 심
장수술 분야에서 한국도 선진국 수준
에 근접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장수술에 참여하던 젊은 흉
부외과 의사들은 그후 여러 대학병원
에서 한국 심장수술 수준을 세계 최고
의 수준으로 올리는 중추적 역활을 하
였고, 이들을 본받아 많은 우수한 의대
생들이 흉부외과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경제 강국이 된 
오늘의 한국사회에는 더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전 사회에 퍼지고,  
의료계도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도 희생이 요구되는 분야는 피하고 대
신 피부 미용,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Life Style 학과)로 몰리면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인
재를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이런 현상을 바꾸려는 근시안적 방
책들은 아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이제 
의료계의 실무자, 의학계 지도자, 보건
정책 담당자, 정치계에서 장기적 목표
를 향한 수정 작업이 필요한 때다.  
  젊은이들이 힘든 수련과정을 마친 후 
전국 각 병원의 필수분야에 퍼져서 자
신들의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
도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9월29일 미국에서 심장의 날을 
보내며 한국 의학 역사에서 출발은 가
장 늦었으나, 단기간에 가장 괄목할만
한 성장을 한 심장흉부외과의 발전 시
기가 정치적 논란과 안타까운 희생 속
에 탄생한 제 5 공화국시절 한국 심장
재단이 출범했던 1984년 전후였음을 
돌이켜 본다.

시카고 흉부 심장외과 전문의

전 분당서울대병원 심장센터장

낸시 레이건 여사는 1983년 한국 방문 때  4살과 7살 두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심장병 수술을 
받게 했다. 

1981년 한국의 심장수술 횟수는 총 325명 불과

영부인 이순자 여사 주도로 새세대 심장재단 발족

언론 캠페인에 전국적 관심 일며 젊은 인재들 지원

흉부외과 선진국 수준 됐지만 이젠 기피 학과로 

조중행
(의대 63)

의학 발전 공로 2021 함춘대상 수상

  조중행 동문(사진)은 서울의대 졸
업(69년) 후 미국으로 건너와 흉부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35년
간 시카고 셔먼 병원에서 근무했
다. 2003년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
에 선진 심장질환치료 시스템을 전
수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 2년
간 심장센터장을 맡았다. 
  외국의 전문의 자격증이 인정되
지 않던 당시 한국 실정상 59세의 
나이로 흉부외과 전문의 시험을 다
시 치렀을 만큼 한국 심장수술 발
전을 향한 그의 의지는 강했다. 
  2년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심장

센터에 1억원을 기부했다. 2015년
에는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
터 소장을 지냈으며 2021년 서울의
대동창회가 의학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학교 명예를 빛낸 동문에
게 수여하는 함춘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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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락처(이메일):		

학과(특별과정):	 약정금액:	 	 	

‘천원의 식샤’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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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전자계산기공학78)
테크프론티어 대표

미국도서관협회 국제혁신상 받은 모교 중앙 도서관

  지식 전달의 매체가 물리적 책에서 영
상, 플랫폼, 유튜브 등 다양한 형태로 진
화하는 시대. 도서관이 책을 보관하고 빌
려주는 전통적 역할에 멈춰선 ‘쓸모’를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LikeSNU 사업은 중앙도서관이 추진하
고 있는 혁신의 한 단면이다. 최근 10년
간 축적된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대
출 이력 약 250만 건을 바탕으로 나에게 
딱 맞는 책과 학문 분야를 추천해준다.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 중 올해 2월 1
차 사업이 완료됐을 뿐인데, 미국도서관
협회의 국제혁신상을 받았다. 전 세계에
서 가장 혁신적인 도서관 프로젝트에 주
는 상이다.
  LikeSNU 서비스는 중앙도서관 홈페
이지(https://likesnu.snu.ac.kr/main)
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소장 자
료의 활용을 지식 세계를 조망하고 탐험
하는 여정에 빗대어 지식 지도, 지식 나
침반, 지식 망원경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중앙도서관의 도서대출 이력에 기반해 
서울대 구성원은 ‘서울대답게’, 외부인
도 ‘서울대처럼’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맞춤형 독서 로드맵과 학문 분야 간 연
관 지도를 제공한다.
  나침반은 자신이 읽은 책의 분야와 권

수를, 망원경은 이를 바탕으로 한 추천 
서적을 안내해주는데, 개인의 독서 이력
만이 아닌 관심 분야와 독서 수준이 비슷
한 서울대 구성원의 독서 패턴을 종합적
으로 반영한다. 모교 구성원의 도서대출 
이력이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식 탐
구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셈.
 △컴퓨터 과학·정보·총류 △사회과
학 △문학 △역사·지리 △예술·장식
예술 △종교 △언어 △자연과학·수학 
△기술과학·응용과학 △철학·심리학 
등 10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500권을 추린 지식 지도는 책 하나에 점 
하나를 대응시키고 대출 이력을 책과 책 
사이의 선으로 이어 우주 공간에 흩뿌려
진 별들을 거미줄처럼 엮은 듯한 인상을 
풍긴다.
  지식 지도엔 500선 지도 외 연관도서 
지도, 연관 분야 지도가 더 있다. 연관도
서 지도는 500선 지도를 통해 책을 고르
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전에 읽은 
책과 이후에 읽은 책이 무엇인지, 또 몇 
명이나 그 책을 읽었는지 표시하며, 연관 
분야 지도는 자기가 관심 있게 읽었던 책
의 분야와 연관이 깊은 학문 분야의 책을 
추천해 준다.
  내년 2월 LikeSNU 2차 사업이 완료되

면 도서뿐 아니라 학술 및 학위논문, 강
의계획서, 학사 데이터까지 포괄할 예정
이며 10개 분야로 나뉜 경계마저도 뛰어
넘을 전망이다.
 개인별 도서 컬렉션을 생성, 이용자 간 
컬렉션을 팔로우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SNU컬렉션’도 2차 사업 완료 후 기
대되는 서비스. 교수·학생·직원 등 학
교 구성원들의 독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 
이용 이력을 본인이 원할 경우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의 플레이리스트처럼 공개
함으로써 서울대의 지식 자원을 학내뿐 
아니라 일반인이나 학외 연구자에게도 
공유할 예정. 서울대인 셀럽의 독서 이
력을 좇아가면 책 읽는 재미가 더욱 쏠
쏠할 듯하다.
  모교 중앙도서관 혁신의 또 다른 단면

은 라키비움(Larchiveum)이다.  모교 박
물관을 고려해 비도서 자료를 수집, 전시
하되 제작 연도를 근현대로 제한했고 모
교 기록관을 고려해 서울대 ‘조직’에 대
한 기록물보단 서울대 출신 ‘인물’에 초
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한다. 
  애초에 모교 중앙도서관은 책을 빌려 
읽거나 앉아서 공부하는 곳이란 이미지
를 탈피한 지 오래다. 2015년 2월 관정관
이 개관하면서 기존 중앙도서관은 본관
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 자료 이용 
공간으로 거듭났고 관정관은 대형 열람
실, 그룹스터디룸, 미디어서비스센터, 관
정미디어플렉스 등 이용자 맞춤형 공간
의 역할을 주로 맡아 중앙도서관 전체가 
학술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나경태 기자

도서 대출 이력 활용 LikeSNU

외부인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실생활 파고드는 생성형 AI

틀린 것 없는지 결과 살펴야

서 AI 운영체제 ‘사만다’와 대화합니다. 
  온갖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랑을 
느끼기까지 하죠. 저는 이러한 감성 대
화형 AI가 과업 지원 중심의 AI보다 더 
큰 파급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요즘 청년들 다 외롭
거든요.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한데 사람
한텐 안 가려고 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니까요.”
  한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으
로 재직하던 시절, 맞은편에 앉은 직장 
동료에게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도 육성
보다 메신저가 편하다고 하는 부하 직원

  “내비 찍고 운전하시다 보면 ‘왜 이렇
게 막히는 길을 안내하냐’, ‘말귀 참 못 
알아듣네’ 이런 식으로 혼잣말 해보신 
경험 있을 겁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은 
묵묵부답이죠. 그러나 머지않아 ‘제가 
찾은 최선이었어요’, ‘오늘 좀 예민하신 
거 같네요’라고 대답하는 날이 올 거예
요.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문답 수준을 넘
어 말 그대로 대화가 가능한 AI가 일상
화될 겁니다.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가 지난 10
월 25일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수요특강에서 ‘생성형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강연
을 했다.
  모교 컴퓨터공학 1회 졸업생인 한상기 
대표는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삼보
컴퓨터 등 국내 유수의 연구소와 기업에
서 활동했으며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
션 전략대표 및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이후 카이스트,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
년부터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허(Her)’ 보셨습
니까? 대필작가인 주인공 ‘테오도르’가 
조그만 이어폰을 종일 귀에 꽂고 다니면

AI 이용 운전석 내비와 이야기 주고받는 날 머잖았다

의 예를 들어 “20년 전 이미 대면·음성 
대화보다 비대면·문자 대화에 더 친숙
한 세대가 등장했다. 이들은 AI와의 대화
를 거부감 없이, 외려 더 편안하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감성 대화형 AI 시장이 굉
장히 각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안에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어폰을 
꽂고 중얼거리는 젊은이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일을 돕는 AI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픈AI의 챗GPT가 출시
되면서 알고 싶은 것, 지시하고 싶은 것
을 자연어의 문장으로 입출력할 수 있게 
됐죠. 기계어를 배울 필요 없이 사용자
에게 익숙한 언어 그대로 활용할 수 있
다는 특장점에 힘입어 약 1년 만에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어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AI 연구의 과제는 음성, 
문자, 이미지 따위를 사람처럼 ‘인식’하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콘텐츠
를 ‘생성’하는 쪽으로 관심이 확 옮겨졌
죠. 인식 측면에선 이미 인간 수준에 도
달했다는 뜻입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생성형 AI의 편리함은 
취하되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사실
에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미국 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
다. 어떤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제출하라

는 판사의 지시에 변호사가 10개의 판례
를 제출했는데, 그중 7개가 실재하지 않
는 판결이었어요. 챗GPT가 쓴 거라고 실
토하고 벌금을 물었죠. AI가 생성한 텍스
트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와 
단어 간 발생 확률에 따라 조합된 문장이
기 때문에 그 진위나 사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죠.”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AI는 가상 
인물과 현실 인물을 동일 시공간에 그려 
넣거나 사람이 허공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른다. 마
치 ‘환각’ 상태에 있는 것처럼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태연히 그려지거나 글
로 쓰여지는 것. 한국전쟁에서 이순신 장
군의 활약상을 줄줄 읊는 식이다. 환각은 
AI 생성 콘텐츠가 신뢰받기 위해 꼭 넘어
야 할 산이다.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인터넷에 올려진 문장과 이미지를 학습
했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사회
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허위 사실, 가짜 이미지를 너무나 그럴듯
하게 꾸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
킬 수 있다는 점, 연구 단계를 넘어 사업
화 단계로 발전하면서 이권을 둘러싼 견
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도서관협회 국제혁신상 받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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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Five’의 항암 효과

  1977년 10월 2일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다저 스타디움엔 5만 여 구름관중이 몰

렸다. 6회 말 홈팀 다저스의 공격. 더스티 

베이커가 타석에 들어섰다. 좌익수 겸 5

번 타자. 그가 과연 기록을 깨뜨릴지. 5만

여 명의 눈길이 베이커에 쏠렸다.

  베이커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

스 J.R. 리처드와 맞섰다. 제3구 째. 한

가운데로 밋밋한 공이 흘렀다. 훗날 베

이커는 볼이 농구공만큼 크게 보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방망이를 슬쩍 갖다 

댔는데도 공은 높게 포물선을 그렸다. 

  다저스의 중계 아나운서 빈 스컬리

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쉬 이즈 곤

(she is gone)!” 공이 훌쩍 사라졌다는 

뜻. 스컬리는 홈런을 이렇게 에둘러 표

현했다.

  베이커는 관중들에게 키스를 뿌려대

며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돌았다. 홈에

서 그를 맞이한 선수는 팀의 막내 글렌 

버크. 다음 타순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오른손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손바닥을 편 채. 베이커도 거의 반사적

으로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손바닥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이 장면을 일컬어 ‘하이 

파이브(high five)’라고 불렀다. 기쁨의 

표시인 손뼉 맞장구, 이른바 ‘하이 파이

브’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버크도 이

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쳤다. 이

번엔 베이커가 그를 홈에서 기다렸다. 

멋진 ‘하이 파이브’와 함께. 감독은 타

미 라소다. 그 역시 초짜 매니저였다. 감

격에 겨운 나머지 경기가 끝난 후 선수

들과 일일이 ‘하이 파이브’를 하며 부둥

켜안았다.

  그날 베이커의 홈런으로 다저스는 야

구역사를 새로 썼다. 한 시즌에 4명의 

선수가 홈런을 최소 30개씩 터트린 최

초의 구단으로 기록된 것이다. 주역은 

베이커를 포함해 스티브 가비, 레지 스

미스, 론 세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다

저스는 영원한 라이벌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다. 아깝게 우승

은 놓쳤지만 ‘하이 파이브’는 환희와 격

려의 상징으로 지금도 세계인들에 깊숙

이 각인돼 있다. 

  현역에서 은퇴한 베이커는 코치로 나서 

또다른 기록을 세운다. 내셔널 리그(샌

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아메리칸 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각각 월드시리

즈를 제패한 유일한 감독으로 메이저리

그 역사를 새로 썼다. 2023년 이번 시즌

에서도 휴스턴 감독으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에 도전했으나 텍사스 레인저스

에 패해 월드시리즈 문턱을 넘지못했다.

  야구는 알려진대로 정신, 곧 멘털의 경

기다. 하이 파이브를 더 자주하는 팀이 

승률이 높다는 분석도 나와있을 정도

로 신체 접촉은 팀워크를 강화하고 성

과를 높여준다. 어디 야구뿐이랴. 요즘

은 풋볼과 농구, 축구 등 전 스포츠 종

목에 걸쳐 하이파이브가 선수들 사이에 

유행이다.

  심지어 면역력을 높여줘 사망률을 낮

춘다는 의학계의 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하루에 몇 차례 하이 파이브를 하

면 기분이 ‘업’ 돼 암세포의 번식을 막

아준다는 것. 임상실험 결과이니 그 효

과를 믿어도 괜찮을 듯싶다. 

  덴마크에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

자 600명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눠 A

에게는 매일 하이 파이브를 하도록 했

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A에 속한 환

자들의 수명이 B보다 5년가량 늘었다

는 것이다.

  의학계 일각에선 악수 대신 하이 파이

브로 인사를 대체하자는 캠페인도 일고 

있다.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이

유에서다.

  야구에서 비롯됐다지만 하이 파이브

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면 삶의 질이 업

그레이드되는 건 분명할 터. 동창회에

서 동문을 만나도 하이 파이브, 아내와 

남편에게도 하이 파이브, 이웃에게도 

하이 파이브. 긍정의 힘이 온몸을 휘감

아 활력이 넘쳐나지 않을까. 

   11~12월 연말은 감사의 계절이다. 멀

리 떨어져 살고 있어 직접 하이 파이브

를 못할 상황이면 줌으로 ‘에어 파이브

(air five)’를 날려 보내도 괜찮을 테고.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언제나 그를 변호하고 가정을 지켜냈다

고 한다. 더 나아가 시몬은 그에게 저명

한 작가들의 책들을 읽도록 했으니 첫사

랑 에디트 피아프가 그가 가수로서 성장

하는데 일조했다면 아내 시몬은 그의 지

성을 쌓는데 스승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

에 그가 가난으로 학력이 낮으면서도 당

대의 지성들과 거리낌 없이 교유(交遊)한 

지식인일 수 있었던게 아닐는지. 

  그런 시몬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노래

를 부르지 않았을 뿐아니라 그녀의 묘지

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데 그것은 시몬

이 그에겐 사라져버린 과거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

는데… 

  시인 자크 프레베르가 작사한 고엽 시

(詩) 한부분을 감상 해보자. ‘기억해 보세

요, 함께 지낸 행복스런 나날들을/…/나

는 그 나날들을 잊을 수 없어서 마른 잎

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어요/모든 추억

도, 또 모든 후회도 함께/.../하지만 인생은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 놓지요. 아무 소리

도 없이/그리고 바다는 모래위에 남겨진 

헤어진 연인들의 발자국을 지워버리죠’ 

  마른잎, ‘고엽(枯葉)’. 한 계절 푸르던 나

뭇잎들이 11월, 가을이 깊어지면 단풍들

고 낙엽이 되었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는 것은 자연의 섭리. 그렇다고 낙엽이 쓸

쓸하고 허망한 것일까? 아니다. 앙상한 나

펜데믹과의 오랜 씨름으로 지친 심

신이 겨우 기지개를 피울 만하다 싶

을 때 맞이한 올 여름은 유난히도 길

고 무더웠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세월이 야속했으나 스잔한 

바람과 함께 잊은 줄 알았던 가을이 

슬며시 찾아와 주었다. 언제 그랬냐

는 듯 상념에 젖게 만들고 시인이 된 

느낌을 주는 것을 보니 그렇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면 가을이

다/…/사람이 보고 싶어지면 가을이

다/편지를 부치러 나갔다가 집에 돌

아와 보니/주머니에 그대로 있으면 

가을이다/…/가을은 가을이란 말속

에 있다’(김대규 ‘가을의 노래’). 

  그래 가을이구나! 가을! ‘시몬, 너

는 좋으냐? 낙엽밟는 소리를’ 물은 

구르몽,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

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며 소망을 

간구하던 릴케, ‘낙엽이 지거든 물

어보십시오/사랑은 왜/낮은 곳에 있는

지’를 품은 안도현 등 이 가을을 더 애뜻

하고 그립게 만드는 시어(詩語)들이 떠 

오르는 계절.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은 영원

한 가을 시(詩)라면 역시 세기의 연인 이

브 몽땅의 ‘고엽(枯葉)’이 아닐는지. 프랑

스어로 ‘죽은 나뭇잎들’이라는 제목처럼 

늦가을의 낙엽을 밟으며 떠나간 연인을 

그리는 추억의 노래.  

   이브 몽땅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지 얼

마 후 파시스트 정권을 피해 가족이 프랑

스로 이주해야했다. 허나 막상 프랑스에 

아무 연고가 없는 고로 생활이 궁핍해지

자 11세까지 학교를 다니고 돈벌이에 나

서 막노동을 하다가 뮤직살롱에서 노래

를 부르게 되었다. 타고난 음악 감각과 브

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처럼 춤추며 노래

하는 특이한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파리의 카바레 물랭루즈에서 

만난 여섯 살 연상의 정상가수 에디트 피

아프와 연인이 되어 같이 살았지만 얼마 

후 헤어지게 된다. 이 무렵 그는 영화에

도 데뷔하면서 샹송가수 겸 배우로도 활

동하기 시작한다. 

  이때 프랑스 유명 여배우였던 시몬 시

뇨레는 남편과 이혼하고 이브 몽땅의 반

려자가 되어 30 여년을 살았는데 그의 화

려한 여성편력에 마음고생이 심했으나 

뭇가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나무들이 자

신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또 다른 새 생명의 씨앗을 그 속

에 잉태하고 있어서다. 해서 가을을 

‘부활의 시간’이라고도 하는 것인 

즉 우리도 모든 욕망을 떨쳐 버리고 

우리 본래 모습으로 회귀해야 할 때

인 바로 지금, ‘가을에는/호올로 있

게 하소서’(김현승) 기도했을 터. 

   또한 11월은 우리말로 ‘눈마중

달’이라고도 한다. 첫눈을 마중나가 

맞이하는 것. 마중물이 땅 속 깊은 곳

에서 맑은 물을 끌어올리듯 무언가

를 마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겨운 

일인진저. 허니 11월은 그저 지나가

는 시간이 아니라 마중에서 얻게 되

는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해서 체로

키 인디언들이 11월을 ‘모두 다 사

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하는지도. 

   어쨋거나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

도 ‘고엽’ 못지 않은 ‘명동의 샹송’이

라는 추억의 시(詩) 노래가 있구나! 

‘나뭇잎은 떨어지고/나뭇잎은 흙

이되고/나뭇잎에 덮혀서/우리들 사

랑이 사라진다 해도/지금 그사람 이

름은 잊어지만/그 눈동자 입술은/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박인환의 ‘세

월이 가면’이다.  

김학천

(치대 70)

고엽의 계절을 노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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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박종수!#수의!$%&!!!!!!!!!! 남가주!"!이호진!#간호대!(-& 신영찬!#의대!')& 서영숙!#간호대!'(& 오인환!#문리대!'+&!!!!!!!!조형준!#문리대!')&!!!!!!!! 오명순!#가정대!'.&!!!!!!!!!!
남가주!"!박창규!#약대!$.& 남가주!"!정재훈!#공대!'-& 심상은!#상대!$-&!!!!!!!!!! 석창호!#의대!''&!!!!!!!! 이내원!#사대!$%&!!!!!!!! 이교락!#의대!$+&!!!!!!!!!!
남가주!"!서치원!#공대!'.&!!!!!!!!!! 루지애나!"!강영빈!#문리대!$%& 안병일!#의대!'+& 손진태!#약대!'(& 이선구!#문리!'$& 휴스턴
남가주!"!성낙호!#치대!'+& 워싱턴주!"!김재훈!#공대!()& 오흥조!#치대!$'&!!!!!!!!!! 신응남!#농대!(*&!!!!!!!! 이윤주!#상대!'+&!!!!!!!! 박진섭!#의대!'(& 하와이
남가주!"!심화섭!#약대!',& 워싱턴/0!"!남욱현!#경영대!%-& 이근원!#공대!'(&!!!!!!!!!! 윤종숙!#약대!''&!!!!!!!! 최재귀!#미대!'+& 故최경윤!#사대!$,&
남가주!"!이기준!#법대!$-& 조지아!"!김경숙!#사대!'-& 이명선!#상대!$%& 이강홍!#상대!'*& 최지원!#의대!',&!!!!!!!! 오하이오!
남가주!"!이병준!#상대!$$& 조지아!"!김태형!#의대!$(& 이세열!#사대!$(&!!!!!!!!!! 이기영!#농대!(*&!!!!!!!! 김용헌!#경원!''&!!!!!!!! 알래스카
남가주!"!이홍표!#의대!$%& 조지아!"!임수암!#공대!')& 이승훈!#상대!(-&!!!!!!!!! 이대영!#문리대!'-&!!!!!!!! 미시간 이지우!#의대!'%& 윤제중!#농대!$$&
남가주!"!한홍택!#공대!'*& 필라델피아!"!신의석!#공대!$+& 이채진!#문리대!$$& 이영재!#상대!$%& 故남상용!#공대!$)&!!!!!!!!
남가주!"!벤자민!홍!#문리대!$+& 미네소타!"!황효숙!#사대!'$&!!!!!!!! 이청광!#상대!',&!!!!!!!!!! 이재덕!#법대!'*&!!!!!!!! 故정태!#의대!$(& 워싱턴주
남가주!"!오드라!홍!#음대!(*& 이재랑!#상대!',&!!!!!!!! 장병진!#공대!',& 故김영일!#공대!$+&
남가주!"!한귀희!#미대!'%& 종신이사!"#+&%%%이상' 임낙균!#약대!'-&!!!!!!!!!! 이전구!#농대!'*&!!!!!!!! 이명자!#간호대!(-&!!!!!!!!
남가주!"!홍수웅!#의대!$.& 남가주 임용오!#의대!$(&!!!!!!!!!! 이준행!#공대!-(&!!!!!!!! 샌디에고!!!!!!!!! 이희백!#의대!$$&!!!!!!!! !!이사!구분
네바다!"!정상진!#상대!$.& 故노재성!#법대!$%&!!!!!!!!!! 전경배!#의대!'.& 이태호!#상대!$%& 임천빈!#문리대!',&!!!!!!!!임헌민!#공대!%-&
뉴욕!"!김창수!#약대!'-& 故서영석!#의대!$$&! 전희택!#의대!$%&!!!!!!!!!! 최수용!#상대!$$&!!!!!!!!   다이아몬드 이사
뉴욕!"!이정자!#간호대!$.& 故오재인!#치대!++& 정동구!#공대!$(&!!!!!!!!!! 최영태!#문리대!'(&!!!!!!!! 북가주!!!!!!!!! 조지아!!!!!!!!!   $100,000 이상 
뉴잉글랜드!"!박영철!#농대!'-& 故윤낙승!#의대!'*& 정임현!#간호대!()&!!!!!!!!!! 추재옥!#의대!$(&!!!!!!!! 강재호!#상대!$(&!!!!!!!! 김용건!#문리대!-%&!!!!!!!!
뉴잉글랜드!"!윤상래!#수의대!')& 강신용!#사대!(+&!!!!!!!!! 정철륭!#의대!$$&!!!!!!!!! 한태진!#의대!$%&!!!!!!!! 손석보!#공대!'%&!!!!!!!! 석호태!#공대!%$&   플래티넘 이사
뉴잉글랜드!"!정선주!#간호!'%& 곽웅길!#문리대!$.&!!!!!!!! 제영혜!#가정대!(,&!!!!!!!!!! 허선행!#의대!$%&!!!!!!!! 윤정옥!#약대!$*&!!!!!!!!!!   $50,000 이상
뉴잉글랜드!"!최홍균!#공대!'.& 권기홍!#의대!'*&!!!!!!!! 조용원!#문리대!''&!!!!!!!!!! 최경선!#농대!'$& 커네티컷
북가주!"!김정희!#음대!$'& 권봉성!#문리대!'-& 조한원!#의대!$(&!!!!!!!!! 뉴잉글랜드!!!!!!!! 한만섭!#공대!-.&!!!!!!!! 故유시영!#문리대!'%&   골드이사
북가주!"!민병곤!#공대!'$& 김기형!#상대!($&!!!!!!!!!! 차민영!#의대!('&!!!!!!!!! 故고일석!#보건대!'.&!!!!!!!!   $10,000 이상
북가주!"!전혜경!#문리!'(& 김대중 (의대 70) 차종환!#사대!$-&!!!!!!!!! 故박경민!#의대!$+&!!!!!!!! 시카고!!!!!!!!! 플로리다!!!!!!!!!
샌디에고!"!이면기!#공대!'-& 김동훈!#의대!(,&!!!!!!!!!! 하기환!#공대!''&!!!!!!!!! 김광수!!#문리대!(+& 강영국!#수의대!'(& 김중권!#의대!'+&!!!!!!!!   실버이사
시카고!"!이용락!#공대!-%& 김보연!#간호대!'+&!!!!!!!!!! 한효동!#공대!$%&!!!!!!!!! 고종성!#사대!($&!!!!!!! 심상구!#상대!'+&!!!!!!!! 임필순!#의대!$-&   $5,000 이상
워싱턴주!"!양남주!#명예이사& 김상찬!#문리!'$&!!!!!!!!! 홍성선!#약대!()&!!!!!!!! 김문소!#수의대!',&!!!!!!!! 이재희!#치대!'(&!!!!!!!!
워싱턴/0!"!이태영!#법대!'*& 김성호!#법대!'-&!!!!!!!!!! 홍종화!#약대!(-&!!!!!!!! 김용구!#공대!''&!!!!!!!! 장윤일!#공대!'*&!!!!!!!! 텍사스!!!!!   종신이사
조지아!"!김현희!#간호대!$.& 김수영!#사대!$(& 오세경!#약대!',&!!!!!!!! 조봉완!#법대!$+&!!!!!!!! 박태우!#공대!'-&!!!!!!!!   $3,000 이상
조지아!"!이종석!#의대!$-& 김재영!#농대!')&!!!!!!!!!! 윤선홍!#치대!'-&!!!!!!!! 최의필!#의대!$+&!!!!!!!! 이광연!#공대!'*&!!!!!!!!

이의인!#공대!'%&!!!!!!!! 한재은!#의대!$.&!!!!!!!! 조시호!#문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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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진 
용정식 (농 86)
이창재(문 56)
주한수(수 62)
황효숙(사 65)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정화 (음 56)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오동환 (의 65)
이성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하계현 (공 64)

북가주
강재호 (상 57)
김성철 (공 82)
김정복 (사 55)
김정희 (법 56)
김현왕 (공 64)
남광순 (음 64)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장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창한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쾌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공 54)
정춘임 (간 67)
조태묵 (사 60)
최경선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익 (공 68)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고경하 (공)
남장우 (사 56)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면기(공 64)
이영신(간 77)
임춘수 (의 57)

시카고
강영국 (수 67)
구경회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병윤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김현주 (문 61)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양성택 (상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이강욱 (공 70)
이명종 (공 72)
이문봉 (미 76)
이충욱 (농 69)
이충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영일 (의 60)
이유성 (사 57)
이준행 (공 48)
이태안 (의 61)
이흥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화용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종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정웅 (사 63)
최한용 (농 58)
최형무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함종금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소 (수 61)
김선혁 (약 59)
박영철 (농 64)
송미자 (농 62)
윤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용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고)주창준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네바다
김삼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재 (의 60)
정상진 (상 59)

미네소타
문성인 (공 88)
박현아 (공 88)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재국 (농 67)
주정래 (상 65)
차종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순 (간 69)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의일 (공 62)
한정헌 (치 55)
한홍택 (공 60)
홍성선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흠 (공 55)
황현상 (의 55)

뉴욕
곽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영무 (공 75)
김영용 (치 55)
김영휘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문석면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무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희 (음 57)
박은규 (약 72)
방준재 (의 70)
변겅웅 (공 65)
배상규 (약 60)
서충선 (사 57)
석창호 (의 66)
선종칠 (의 59)
성기로 (약 57)
손경택 (농 5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성낙호 (치 63)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송요준 (의 64)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태준 (상 56)
오선웅 (의 63) 
오찬수 (약 57)
오형원 (의 53)
위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종 (농 74)
유석환 (치 55)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방기 (농 59)
이범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헌 (간 70)
이용한 (공 64)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묘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채진 (문 55)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옥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소현 (미 65)
장원경 (미 73)
장윤일 (공 60)
장윤희 (사 54)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옥 (사 52)
전원일 (의 77)
정동주 (생 72)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수 (사 58)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옥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난영 (공 53)
김원탁 (공 65)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문엽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갈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채 (문 61)
김일영 (의 65)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종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혜숙 (미 68)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노영일 (의 64)
문병길 (문 61)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용 (문 89)
박은숙 (미 62)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종건 (의 56)
박종수 (수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옥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홍 (문 53)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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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공 56)
서상헌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균 (문 54)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상 (치 62)
이경미 (미 69)
이건정 (공 69)
이동균 (공 75)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전현일 (농 62)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홍건 (의 64)
홍청일 (약 57)
황소냐
황치룡 (문 65)

알라스카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고의걸 (의 55)
곽명수 (문 65)
권철수 (의 68)
김기봉 (공 63)
김기한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응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연수 (사 57)
남춘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박찬모 (공 54)
박흥우 (문 61)
백순 (법 58)
백용현 (공 64)
신경은 (문 65)
양용관 (수 62)
우제형 (상 54)
유영신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형 (수 54)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워싱턴주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류성열 (공 72)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송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회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기준 (공 61)
김영서 (상 54)
김종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응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커네티컷
최창송 (의 58)

테네시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황 (농 56)
윤영주 (문 60)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서중민 (공 64)
안창현 (의 55)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김현영 (수 58)
송성균 (공 50)
서의원 (공 66)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안세현 (의 62)
유영걸 (의 70)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성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흥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목 (수 68)
지흥민 (수 61)
최현태 (문 62)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융오 (보 70)

하와이
김달옥 (사 55)
김용수 (농 75)
김을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천 (의 53)

록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인 (사 72)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

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장학기금

김동석 (음 64)
송영두 (공 59)
박한영 (치)
백옥자 (음 71)
이범식 (공 61)
이상대 (농 85)
임낙균 (약 64)
전상옥 (사 52)
한귀희 (미 68)
한정헌 (치 55)
황현상 (의 55)

100
200
100
200
200
500

10,000
1000

50
500
100

남가주

김양희 (음 77)
미주재단
박수경 (생 84)
서치원 (공 69)
신동국 (수 76)
이병준 (상 55)
이경희 (인 83)
홍훈정 (음 70)

900
5,000

900
1,500

300
1,500

300
300

남가주뉴욕
곽선섭 (공 61)
신응남 (농 70)
김해암 (의 52)
리준무 (음 65)
문석면 (의 52)
우용환
윤철 (문 54)
이준행 (공 48)
조남천 (사 59)
에드워드강 (문 60)
허선행 (의 58)

200
500
100
200
200

1,000
200

1,000
200
300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5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뉴욕
선종칠 (의 59)
신응남 (농 70)
홍성선 (약 72)

100
200
100

김삼순 (상 67) 200
네바다

튀르키예 기부금

모교발전기금

서진 (간) 3,000
남가주

업소록 후원금

서동영 (사 60)
김원탁 (공 65)
강호석 (상 81)
이종묘 (간 69)
석창호 (의 66)

240
240
240
240
240

남가주

뉴욕

신응남 (농 70) 24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본국 서울대

미주발전재단 2,0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커네티컷
최창송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워싱턴DC
박평일 (농 69)
권철수 (의 68)
김명철 (공 60)
서윤석 (의 62)
백순(법 58)
정평희 (공 71)

500
200

200
100
2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의석 (공 53) 5,0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최희수 (문 67)

200

1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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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200

$500

$1,000

$3,000 이상

$5,000 실버

$10,000 골드

$__________

$240 (2023/7월 ~ 2024/6월, 1년)

$480 (2023/7월 ~ 2025/6월, 2년)

$500 (2023/7월 ~ 2024/6월, 1년)

Scholoarship Fund(장학금)

Charity Fund(나눔)

Brain Network 후원금

$100 (2023/7~2024/6,1년)

$200 (2023/7~2025/6,2년)

모교발전기금$_________

Website 광고비

$500

$1,000

(1년, 3.5” x 2”)

(1년, 5” x 4.5”)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Check#: Date: Signature:

Tel:

일반광고비

전면 10”x12”

전면 10”x12””

1/3면 10”x4” 

Color

Black

Color

$1,500

$1,000

$400

Tota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Suite B,Los Angeles,CA 90006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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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CA

NM

LA

MS AL

SC

NC

MN

MA

NJ

 

heeduklee@gmail.com
염신철(공대 98) (310) 689-6366 
syeom@vols.utk.edu

제17대 미주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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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웹사이트  www.snuaa.org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ausa17@gmail.com

SNU Alumni Association USA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kschoi@comcast.net

최경선(농대 65) T:(408)621-8080

김범섭(공 79)

임헌민(공대 84) T:(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전수진 T:(808)956-8283
soojin@hawaii.edu

김종범 (공대 83)T:(203) 909-2387
kimjongb@gmail.com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Rimshake@hotmail.com

김경무(공대69) T:(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임춘택(상대 68) T:(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배혜영(음대 79) T:(678)943-9043

lhybae@gmail.com

박희진(농대 78) T:(503)648-0775
hjpark@flonomix.com

황치룡(문리대 65)T:(224)334-1224
chi.whang@gmail.com

조규승(문리대 72)T:(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박용해

심회진(음대 90) T:(215)206-9098

미시간 MICHIGAN

임소연(음대 91)T:(785)764-6985
syounchun@gmail.com

최진민(공대 71)T:(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연영재 (공대 74)T:(201)233-7108
jayyeon@gmail.com

성영주(간호대 86) T:(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김정환(공댐 80) T:(832) 638-7194
 kandc719@gmail.com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부
회장

성주경(상)

성낙길 (문리대 77) T:(217)508-8711
nsung@hawaii.edu



광고 27

11:30am ~ 10pm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http://animalmedicalclinicfuller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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